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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

역 간의 경제협력과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한국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통해 두만강지역 다국적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창

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

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개방을 통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의 필요성이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의 중점과제는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통로의 구

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

적 관광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유휴인력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진출과 북한 인력의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 등 노무송출협력, 두만강지

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건설 등이다.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참여는 북방진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

으며, 북한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도와줌으로써 향후 통일비용 감소 및 

남북물류체계의 통합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에

도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한국은 중국기업들과 합작하여 두만강

지역의 인프라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남북물류체계의 통합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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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 동북3성 등 북방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두만강지역의 물류 증가를 추진하고 다국적 관광 및 

금융협력에도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협력을 제약하는 주요인들로는 두만강지역 

개발 이익을 둘러싼 중·북·러 3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

하여 미비한 외자유치,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러시아 정부의 자원보호 정책,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외교적 환

경 등이다. 

지난 1990년대 초 UNDP가 주최한 두만강지역개발이 ‘제1차’ 개발

이었다면 2009년 중국정부가 제기한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중국 두만

강지역개발”은 ‘제2차’로 볼 수 있다. ‘제2차’ 두만강지역개발은 당사국

들의 개발의지가 명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목표와 전략이 구체적이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이 안정

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관계를 잘 풀어

야 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이 대내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협

력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창지투 선도구,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국제운송통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Ⅰ

Ⅱ

Ⅲ

Ⅳ

Ⅴ

Ⅵ

들어가는 말 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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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_3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을 비준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가

동에 들어갔다. 중국은 창지투 선도구의 개발개방을 통해 두만강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개발협력을 추진하려고 한다. 

창지투 선도구의 대외개방은 인접한 북한의 나선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수적 과제이다. 이는 지난 90년대 두만

강개발의 경험교훈이 충분히 증명해 주었고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아시안과 중국 서부변경지역 개발협력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중국이 두만강 개발계획요강을 발표한 데 이어 북한도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위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

시키고 나선특별시의 본격적인 개발개방에 착수하였다. 2010년 5월 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차례나 중국 둥베이(東北)지역을 방문하였

고, 2010년 8월에는 연변(延邊)의 투먼(圖們)시를 통해 귀국하면서 이 

지역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0년 9월 중국 창춘에서 열린 제

6차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나선특별시인

민위원회 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고 통로구축, 국

경관광, 통관환경, 다국적 운송 등 9개 방면에서 공동의 인식을 같이 

하였다.1 2010년 12월 북한 합영위원회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상

무부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

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후속작업으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

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을 작성하였다. 이 요강에 따

르면, 양국은 나선지대를 북·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

1_　연변일보, 201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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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계획하였다. 단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나진-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나진에 창고보관·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산업

단지, 피복·식료품 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2 장기적

으로는 나선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초기 단계에

서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민속 문화와 이 지역이 보유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나선지역에 호텔, 휴양

지, 관광도로 등 관광기초시설을 건설하고 광역두만강개발(GTI)과 연

계하여 중국 연변 훈춘∼북한 나선∼청진∼칠보산∼금강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사할린∼일본 니가타∼삿포로∼한국 속초∼부산 등

을 잇는 동북아 관광 코스를 개발해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관광 지역

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1년 6월 9일 북·중은 나선에서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경제협

력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 참여한 북한 측 최고책임자는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노동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이었고 중국 측은 

상무부 부장 천더밍(陳德銘)이었다. 이날 착공식에서 장성택은 “라선경

제무역구를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건설해 세계 각국, 특히는 중국 기업가

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성공시킬 것이다”고 다짐했고, 중국 상

무부 천더밍부장은 “나선은 상당한 개발가치가 있는 옥토로 중·조 양국

은 손잡고 향후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훈춘(琿春)의 취안허(圈河)통상구로부터 나

선시에 이르는 2급도로 보수확대, 나선항 화물운송, 나선 시범 농업구, 창

2_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0); 조명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11권 18호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2011.6.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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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아태나선 100만 톤급 시멘트 공장, 중국관광객들의 나선관광 등 5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3 중국과 북한은 “중·조 두 개 섬과 한 개 구(2島 

1區) 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 중앙정부 차원으로 정

했으며 성 1급 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1년 7월 26일 

중국 지린성과 북한 나선특별시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관리사

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창춘에서 열렸다. 지린성과 나선시는 공동으로 

중·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계획 틀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

였다.4 상술한 일련의 움직임은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북·중 양국 정부 간 

협력체제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근래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 2025년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발전전략을 발

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두만강 개발 추진의 기회를 빌어 장

기간 침체되어 온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 2008년 4

월 24일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하산(55㎞)간 철도 현대화 사업과 나

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연이어 8월 6

일에는 “나진 국제짐함수송합영회사(북·러 합영기업)”와 “동해철도련

운회사(북한 철도성 산하)”간 나진·두만강 철도임대계약을 체결하

였으며,5 10월 4일에는 나선시에서 나진∼하산 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

항 개건사업 착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6 현재 러시아 철도공들이 

나선시에 입주하여 철도 개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8월 24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여 시베

3_
 환구시보(環球時報), 2011년 6월 10일.

4_
 길림일보, 2011년 7월 26일.

5_ 조선중앙통신, 2008년 8월, 7일.
6_ 조선중앙통신, 2008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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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동부의 울란우데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대북 원유 지원과 나선 경제무

역지대에 대한 투자,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남·북·러 3각 경협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7 

중국이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을 발

표하고 북한이 나선특별시를 선포한 이래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경제

협력에 관해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8 그러나 기존의 논문들은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 경제협력의 구체적 과제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하며,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

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극히 적다. 기존의 논문들이 두만강지역 해상운

송항로의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한 데 비해 본 논문은 산업, 관광, 노무, 

금융,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기

존의 논문들과 차별화 하려고 한다. 본문은 두만강지역 개발이익을 둘

러싼 중·러·북 3국 간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수요에 비하여 미비한 

이 지역 자본유치,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대내 체제개혁 지연 

및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정치·외교적 환경 등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을 

제약하는 주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론부문에서는 ‘제2차’ 두만강지역 

개발과 지난 90년대 초반 ‘제1차’ 개발의 차이점 분석과 함께 두만강지

역 개발협력에서의 관건적 변수인 북한의 지속적인 개방정책과 대내 

체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7_
 여인곤,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1-20, 2011.8.26).
8_
 최성근,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
획과 북중경협의 향방(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4.20); 배종렬, “라선
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2010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
행, 2010) ; 권영경,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미래,” 한반도 접경
지역개발과 동북아의 미래(남북물류포럼 동북아경제협력회의 자료집, 2010).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_ 7

Ⅱ.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Ⅰ

Ⅱ

Ⅲ

Ⅳ

Ⅴ

Ⅵ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_9

1. 창지투 선도구 전략목표 실현의 필요성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운송통로의 구축은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의 

돌파구이며 핵심과제이다.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

루비노항은 중국 동북 지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

충지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국제물류운송 통로의 구축은 중국이 동

해로의 새로운 출해구를 개척하여 동북아지역 물류운송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연해지역을 연결하는 초국경 물류운송통로의 

개척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이 두만강지역에 직접 

출해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선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경

제협력은 중국 동북지역이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 을 실현

하는 관건이며,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객관적 

수요이다.

2. 나선특별시 개발개방의 수요

2000년대 북한경제는 농업, 전력, 금속, 철도 등 4대 선행 부문을 중

심으로 부분적인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난 80년

대 말의 2/3 수준밖에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북핵위기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와 2009년 말 제5차 화폐교환 조치의 

실패로 국내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008년 북한은 2012년까

지 계획경제의 기능을 정비 완료하고 산업경제를 정상화하여 ‘강성국

가’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강성국가 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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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두만강지역경제 합작계획요강 발표를 계기로 2009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은 나진 선봉지역을 현지지도 하였고,9 곧이어 2010년 1

월초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2010년 1월 27일에는 기존의 라
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2010년 5월 북한국가건설 설

계정보연구소와 나진건설 설계정보연구소에서는 동영상으로 라선도

시개발 계획안을 제작하여 김정일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 

2011년 초 북한은 경제개발 10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전력 3,800만㎾, 정유 2천만 톤, 철도 9천만㎞, 강철 

2천만 톤, 석탄 1억 5천만 톤, 식량 1천만 톤, 항만능력 2억 6천만 톤, 

고속도로 6천㎞ 등이 포함되며 향후 5년내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철강, 농업 등 영역의 기초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그 규모는 1,200∼1,5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10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나선특별시를 동북아지역의 국제

화물중계지, 수출가공중심과 금융 중심으로 꾸려나갈 것을 목표로 하

고 나선특별시의 개발개방을 통해 북한경제회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

련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

협력은 북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3.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개방의 수요 

두만강지역과 인접해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 영토의 

9_　조선중앙TV, 2010년 1월 17일.
10_ “북한경제속보,” <www.kotra.or.kr> (검색일: 20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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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를 차지할 정도로 광대한 지역이며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서 석탄과 철광석, 유색금속, 귀금속과 같은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세계

적인 삼림자원의 소재지이며, 러시아의 어류와 해산물의 60% 이상을 

생산해내는 수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대 러시아경

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러시아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극동지역은 여전히 낙후한 경제상황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열악한 자연조건과 취약한 경제기반 때문에 주민들의 서부지

역으로의 이탈이 날로 심각해졌다.11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지정

학적 가치의 중요성과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극동지역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2010년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극동지역 발전전략인 2025년 극동, 

자바이칼 사회경제 발전요강을 반포하였고 극동지역의 항만(자루비

노항, 나호드카, 보스토니치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의 구축, 크라스

키노 국경지역 터미널 개발사업, 에너지개발 및 석유화학 등 산업복합

단지 건설, 환경, 교육인프라 건설에 223억 달러의 거대한 자금을 투입

할 계획을 세웠다.12 2012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8～2012년 

간 블라디보스토크시 발전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에만 총 55억 달러가 

책정되어 현재 이 지역의 도로, 항만 등 인프라시설을 재정비하고 있

다.13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자원우세를 토대로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나선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

11_ 1991～2006년 기간 중 극동지방의 인구는 무려 15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12_　Ведомости, 2007년 8월 2일.
13_
 김영윤 외,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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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두만강

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의 발표와 북한 나선특별시의 개발개방은 러

시아 극동지역 개발개방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수요

두만강지역은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의 접경지역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몽골과 인접하고 있어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보완성

을 발휘시키는 중요한 공간이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교의 시발

점으로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 UNDP는 향후 20년간 300억 달러

를 도입하여 중·러·북 3국 인접지역에 두만강자유무역구를 건설하기

로 계획하였다.14

1991년 말 북한은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였고 중국은 훈춘

변경경제합작구를 설립하였으며, 중국경내에는 대량의 내지 기업들이 

훈춘시에 진출하면서 ‘제1차 두만강개발 붐’이 일어났다. UNDP는 

1995년 12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두만강지역 경제개발 협조위원회 설

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

국은두만강경제개발구와 동북아지역 협력위원회를 설립할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두만강지역개발이 다국적 공동개발 단계로

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UNDP는 두만강지역의 통신, 도로, 철도, 금융, 

무역, 통상구, 변경, 관광 등 영역에서 각각 실무적인 사업회의를 소집

하여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협상하였으며 지역 내 무역과 투자환경 건

14_
 두만강개발계획은 1991년 3월 UNDP의 5차 사업계획(1992～96년)의 중점사업
의 하나로 책정되어 10월에 두만강지역개발구상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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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중장기 목표로 선정하여 두만강지역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러시아의 금융위기, 연변지

역의 경제발전 속도의 저하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두만강지

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은 저조기에 들어섰으며 2009년 이전까지는 

주로 각자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 반포한 중국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의 8대 중점 프

로젝트는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1

월 북한은 나선특구를 특별시로 승급시키고 본격적인 개발개방에 착

수하였으며 러시아 빈해변경구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향해 클라스

키노, 보세트, 슬라브양카, 자루비노항 등 지역을 자유경제구로 비준할 

것을 신청, 같은 해 3월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끼섬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15 

두만강 개발이 시작되고 20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은 국제자유무역

구 건설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

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은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한다. 

5.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추진의 수요 

현 시대 세계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글로벌화와 지

역경제의 블럭화 추세이다. 유럽은 이미 화폐통합 단계를 거쳐 경제통

합의 최종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지대, 아세안 등 지역

적인 경제통합도 날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은 

15_ 張玉山，“新形勢下中国圖們江區域開發的機遇机與挑戰,” 東北亞論壇(2010. 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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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경제보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두만강지역은 동북아 국가 간 경제 상호 보완의 교차점으로서 동북

아 국가들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실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긴장국면 타개와 양호한 국제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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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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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운송통로의 구축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는 주로 두만강지역의 중·북 국제운송통로

와 중·러 국제운송통로, 중·몽 국제운송통로, 두만강지역 환동해 국제

해상 운송항로로 구성되어있다. 두만강지역 중·북 국제운송통로는 중

국 훈춘 취안허∼북한 나진도로; 중국 투먼∼북한 남양∼두만강∼나

진철도; 중국 투먼∼북한 남양∼청진철도; 중국 룽징(龍井) 싼허(三合)

∼북한 회령∼청진도로 등이다. 두만강지역 중·러 국제운송통로는 훈

춘 창링쯔(長嶺子)∼크라스지노∼스라브양카 도로; 투먼∼훈춘 창링

쯔∼카메야소와∼시베리아 대철도; 훈춘∼자루비노 도로 등이다. 중·

몽 국제운송통로는 몽골의 동부 초이발산(choibalsan)∼중국 싱안멍

(興安盟)∼바이청(白城)∼쑹위안(松原)∼창춘(長春)∼지린(吉林)∼훈

춘∼나진에 이르는 복합운송통로이다. 두만강지역 환동해 국제해상 

운송항로는 훈춘∼나진∼속초∼부산 정기 컨테이너항선; 훈춘∼자루

비노∼속초 육해항선; 훈춘∼자루비노∼니가타 항선 등이 있다. 

<표 Ⅲ-1>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루트 명 과경지

중·북 국제운송통로

중국 훈춘 취안허∼북한 나진도로

중국 룽징 싼허∼북한 회령∼청진도로 

중국 투먼∼북한 남양∼두만강∼나진철도

중국 투먼∼북한 남양∼청진철도

중·러 국제운송통로

훈춘 창링쯔∼크라스지노∼스라브양카 도로

투먼∼훈춘 창링쯔∼카메야소와∼시베리아 대철도

훈춘∼자루비노항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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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명 과경지

중·몽 국제운송통로
몽골 초이발산∼중국 싱안멍∼바이청∼쑹위안∼창

춘∼지린∼훈춘∼나진항

환동해국제해상항로

훈춘∼나진∼속초∼부산 정기 컨테이너항선

훈춘∼자루비노∼속초 육해항선

훈춘∼자루비노∼니가타 항선 

<그림 Ⅲ-1>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자루비노

한국 일본

중러국제운송통로중몽국제운송통로

중북국제운송통로

창춘

지린

지린 성

나진항

북한

러시아
중국

투먼
화룡

룽징 연길

훈춘

블라디
보스토크

청진

평양 원산

환동해국제운송로

중국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에서는 국제운송통로의 구축을 

창지투 선도구 개발개방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만강지역 국제

운송통로 중 나진항으로 통하는 도로개조가 가장 시급하다. 나진항16

16_ 나진항의 총 부지면적은 38만㎞2 으로 총 3개 부두에 5,000-10,000톤급 선석 
10개가 있으며 안벽연장은 총 2,448m이고 부두전면 최대수심은 11m로 1만 톤
급 선박이 접안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연간 화물취급능력은 300만 톤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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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만강 하류 삼각지대인 함경북도 나선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

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또한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일본과의 교역이 편리하며, 동해안을 따라 한국과의 

해상운송도 용이하다. 화물운송에 있어서 훈춘∼나진항∼일본 니가타 

항을 통하면 중국의 다롄(大連)∼니가타로 가기보다 1/10의 육로거리

와 1/2의 해상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일본에서 출발한 화물이 나진항

을 경유하여 러시아 극동철도를 이용할 경우 대서양노선보다 1/2의 운

송거리와 1/3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17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하여 동북지역의 풍부한 석탄, 곡물을 남방연

해 지역으로 운송하고 남방연해 지역의 값싼 공산품을 동북지역 내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운송하려고 한다. 최근 중국의 남방지역들은 공

업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북방

지역에서 남방지역으로의 석탄 운송이 긴박한 상황이다. 기존 동북지

역에서 남방으로의 석탄 운송은 주로 철도운송을 거쳐 랴오닝성(遼寧

省)의 잉커우(營口)항에서 다시 배로 남방연해도시로 운송되었으나, 

철도운송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중국은 새로운 운송통로 구축이 시

급한 상황이었다. 

17_
 圖們江開發硏究課題組, “大圖們江區域合作開發戰略的思考,” 社會科學戰線 
(2006. 3),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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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훈춘-나진-상하이 해상운송항로

중국

몽골
러시아

베이징
다롄

상하이

창춘 지린

하얼빈

투먼

한국

중국남방

한국

미국-일본

북한

나진항

창지투 개발선도구

2008년 7월 중국 다롄 촹리그룹(创立集团)은 북한 강성무역회사와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18 3천

만 위안을 투자하여 나진항 1호 부두에 연간 15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정박지 보수공사를 마쳤다. 이 회사는 2010년 12월 7일 2만 톤의 

석탄을 훈춘19 취안허 통상구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로 운송한 뒤 중

국해운그룹의 1만 톤급 진보하오(金博號) 화물선을 임대하여 2011년 1

월 11일에 나진항 1호 부두를 출발하여 1월 14일에 상하이 와이까오챠

오(外高橋)부두에 도착하였다.20 이는 중국 동북지역의 물자가 나진항

18_　黑龍江日報, 2010년 3월 8일.
19_

 연변의 훈춘지역은 해마다 700만 톤 석탄이 생산되고 있으나 자체 전력생산을 
위한 수요는 400만 톤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00만 톤 중 150만 톤은 중국의 
남방지역에 보내야 할 형편이다. 

20_　연변일보, 2011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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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남방지역으로 운송된 초국경 운송의 첫 사례이다. 2011년 

3월 훈춘광업집단은 중장(中江)그룹 상하이회사와 석탄판매계약을 체

결하였고 2011년 한 해에 50만 톤의 석탄을 나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

하기로 하였다.21 2011년 5월 14일 제2차로 2만 톤 석탄을 나진항을 통

해 상하이로 운송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송하려고 한다. 나

진항을 통한 초국경운송루트의 개척으로 향후 동북지역의 풍부한 자

원들이 남방지역이나 한국, 일본, 미국 등 태평양 지역 국가로 수출 가

능하게 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나

진항으로 통하는 도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훈춘 취안허∼나진 도로의 원정리∼선봉 구간은 비포장도로인 관계

로 우천시 대형 컨테이너 차량 통과가 어렵다. 훈춘∼나진∼상하이(內

貿外運) 초국경 운송항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린성에서는 2,268

억 위안을 투자하여 훈춘∼나진 간 고속도로 건설 전까지 사용할 2급

도로 개조에 착수하였다.22 2011년 5월에 현장 측량, 시공설계도, 공사

기술인원과 차량, 시공설비 등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북한 나선시

에 현장건설 지휘부를 설치하였다. 북한 원정리∼나진 도로는 원정리

를 출발점으로 전체 길이는 53.5㎞, 그 중 선봉부터 나진구간까지 17㎞

는 아스팔트길이고 원정리통상구에서 선봉까지는 36.5㎞의 흙길이다. 

취안허∼나진 도로 개조는 주로 노반, 교량, 방호, 노면 등을 개조하며, 

노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조성되며 금년 말에 완공 될 계획으로23 

21_　연변일보, 2011년 5월 23일.
22_　연변일보, 2011년 5월 24일.
23_ 그 중 도로 철도분리소 1개, 중소교량 16개, 배수로 129개가 포함된다. 시속은 

시간당 40㎞, 고개를 넘는 구간의 시속은 시간당 30㎞로 설계된다. 시 구역 구간 
노반 너비는 10m, 노면 너비는 9m이고 시외 구간 노반 너비는 8.5m, 노면 너비
는 7m이다. 연변일보, 201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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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 구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이용될 것이다. 이 도로가 

개조되면 훈춘을 떠난 자동차가 나진까지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3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30% 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나진항이 연간 20만 대의 통과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것이다.24 

청진항25은 비록 나선특구에 속하지 않지만, 중국의 두만강지역 물

류운송통로 구축의 총체적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청진항은 나진항의 

남쪽에서 80㎞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연간 화물 하역능력이 800

만 톤26에 달하며, 창지투 선도구의 투먼과 북한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서 중국 동북지역이 바다로 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상항로가 될 

수 있다. 2010년 북한 정부는 중국 연변자치주에서 제기한 “청진항 종

합이용” 프로젝트를 국가의 ‘주요전략’으로 승격시키고 이 사업을 전

격 추진하고 있다. 쌍방은 “투먼∼청진 철도수송협의”, “청진항 합작이

용협의”, “남양∼청진철도와 청진부두 3∼4호 연결선 부두개조협의”

를 체결하였고 3∼4호 연결선부두를 ‘도문부두’로 명명하고 항구의 사

용 연한을 15년으로 결정하였다. 연변주 투먼시 하이화(海华) 무역회

사에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청진항에 맞춘 40톤 컨테이너와 비포장물 

운반작업 기중기 설비를 제조하였고, 투먼에서 청진으로의 철도 운송

에 사용될 차바곤 50량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부두건설

24_
 김영윤 외, “라진·선봉지역 물류운송분야 협력방안과 과제,” 라진·선봉지역 물
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p. 117, 133.

25_ 청진항의 총 부지면적은 101만 ㎞2, 7개의 부두가 있고 (동항에 3개, 서항에 4개), 

5,000-10,000톤급 배 13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하며 연간 화물통과능력은  동항
이 87만 톤, 서항이 713만 톤, 총 통과능력은 800만 톤이고 화물보관 면적은 
12만 6천m2, 그 중 창고 면적은 2만 7천m2, 야적장 면적은 9만 7천m2이다.

26_
 황진회, “북한 주요 항만의 개발동향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제7권 4호 겨
울호 (한국수출입은행, 2010),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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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000만 위안을 투입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청진∼부산 간 컨테이너 

항선을 개통할 예정이다.27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추진 프로젝트에는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

항으로 통하는 도로, 철도 및 통상구 다리 등 인프라건설에 총 160.5억 

위안을 투자하여 국내 구간은 2015년, 북한 내 구간은 2020년 완공 계

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구축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연

변 투먼에서 나진항, 투먼에서 청진항으로 통하는 철도개조 프로젝트

이다. 중국에서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일본,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자들

이 이 철도를 이용할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운송능력이 대폭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도개조 사업은 나진항으로 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투먼∼나진 철도는 지난 1930

년대에 건설되어 현재 대부분의 침목 나무가 부식되었고 콘크리트 침

목은 부러졌거나 균열이 심하여 운행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지

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에서는 투먼∼나진 철도(158.8㎞) 개보

수에 12.7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문∼청진 철도 개조에는 2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Ⅲ-2> 창지투 선도구 중점 프로젝트 중 북한의 나선, 

         청진과 관련된 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예산

(단위:　위안화)

구  간 길이 예 산 완공연도 

팔도∼삼합∼청진 고속도로 47㎞   28억 원 2015년

훈춘∼권하∼나진 고속도로 39㎞   23억 원 2015년

27_　연변일보,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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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길이 예 산 완공연도 

화룡∼남평∼청진 고속도로 50㎞   30억 원 2015년

도문∼남양∼두만강∼하산 철도 126㎞   24.3억 원 2020년

도문∼청진 철도개조 171.1㎞   20억 원 2020년 

화룡∼남평∼무산 철도개조 53.5㎞   16억 원 2015년

도문∼나진 철도개조 158.8㎞   12.7억 원 2020년

개산툰∼삼봉 철도신설 2.5㎞   1.5억 원 2020년

권하, 도문, 사토자, 개산툰,

삼합, 남평 국경 통상구 다리
2.152㎞    5억 원 2020년

     총 투자액  160.5억 원 (26억 달러)

자료: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 23일, 28일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구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연계하는 인프

라 구축 역시 중요한 사업이다. 자루비노항은 훈춘에서 63㎞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4개 부두에 연간 화물 처리능력은 120만 톤이다. 

1997년 12월 11일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항구를 이용하여 

중국 화물을 수송할 데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2000년 4월에 훈춘

∼자루비노∼속초 간 해륙 교통로가 개통 되어 여름철에는 매주 3차, 

겨울철에는 매주 2차씩 운행되었다가 2009년에 중단되었다.28 무라비

예프—아무르반도의 남단에 위치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은 발달된 

항만시설을 갖고 있어 어선과 화물운반선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이곳 부두는 중국, 일본, 호주, 한국 및 세계 각지의 대형 항구와 

해운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철도의 맨 끝 동쪽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와 유럽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요지이다. 

창지투 선도구 대외운송통로 구축에서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 연안

28_
 한국 동춘항운회사와 연변의 합작으로 2000년 4월  훈춘∼자루비노∼속초 항로
를 개통하여 주 3 항차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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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구들도 적극 이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

점 프로젝트에는 러시아와 관련된 대외 교통로 건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즉 훈춘에서 창링쯔를 경유하여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훈춘과 러시아 마하리노를 연결하는 철도세관 확장

사업, 춘화분수령에 새로운 통상구를 건설하는 사업 등이다. 창지투 선

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는 투먼∼훈춘∼창링쯔 구간 73㎞의 철도확장 

개조사업에 14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훈춘∼블라디보스토크 연결 

고속도로의 1차 대상 사업은 훈춘에서 창링쯔 세관에 이르는 14㎞ 도로

로서, 투자자금은 8억 위안이다. 또한 훈춘 국제철도역과 러시아 마하리

노∼캄쇼바야∼극동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의 세관 건설사업에 3억 

위안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 접경지역인 훈춘 춘화분수령에 2억 

위안을 투자하여 새로운 통상구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표 Ⅲ-3> 창지투 선도구 중점프로젝트 중 러시아와 

      관련된 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예산

(단위: 위안화)

구  간 길이 예산 완공연도 

  훈춘∼블라디보스토크 고속도로 14㎞   8억 원 2015년

  훈춘∼동녕 고속도로 130㎞   78억 원 2015년

  훈춘∼동녕 철도 127㎞   32억 원 2013년

  도문∼남양∼두만강∼핫산

      철도개조사업
126㎞   24.34억 원 2020년

  훈춘춘화 대러시아 통상구   2억 원 2020년

  훈춘국제철도 통상구 확장   3억 원 2020년 

     총 투자액 147억 원 (23억 달러)

자료: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프로젝트,”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 23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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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몽철도 역시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다. 

몽골의 동부 초이발산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싱안멍을 거쳐 지린성의 

바이청∼쑹위안∼창춘∼지린∼훈춘∼나진항에 이르는 이 철도는 동북

아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제철도이다. 중·몽 국제철도가 건설 되

면 몽골에서부터 중국과 북한,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연결하는 동북아

시아의 물류 대동맥이 완성되어 몽골과 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입하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은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가 기한 내에 완공되려면 자금조달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에서 북한과 관련

된 도로와 철도에 필요한 투자예산은 165.5억 위안(26억 달러)이며, 러

시아 극동지역과 관련된 도로와 철도에 필요한 투자예산은 147억 위안

(23억 달러)이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자금을 국민경제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에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향

후 북한 내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한국 등 기타 나라

의 투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과거 두만강지역 개발의 경험을 보면, 국제정치적 환경변화는 지역 

개발협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국제정치환경 변화의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향후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 구축의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나진항과 청진항에 대한 정책변

화와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에 대한 정책 변화들은 두만강지역 국제운

송통로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이러한 변수의 부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 건설에서 훈춘종합보세구역 건설 역시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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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보세구 건설에서 선후로 일반보세구

－수출가공구－보세물류원－종합보세구역 등의 4단계를 거쳤다. 1990

년 6월 상하이에 최초로 보세구를 설치한 이래 1992년에는 다롄, 선전

(深圳), 광저우(廣州) 등 연해 지역에 보세구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

에는 상하이 와이까오챠오(外高橋)항을 최초의 보세물류구역으로 비

준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칭다오(靑島), 닝보(寧波), 다롄, 장자강(張家

港), 샤먼샹웨이(夏門翔衛), 선전옌텐(深圳盐田) 등 지역에 6개의 보세

물류원을 허가하였다.29 2005년에는 상하이와 다롄 등의 도시에서 자

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제기한 이래 전국에 14개의 종합보세구역을 설

치하였다. 종합보세구역이란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 등 개방

정책을 모두 부여받은 특수한 지역으로서  중국에서 대외개방도가 가

장 높고 정책적 혜택이 가장 많은 종합적 대외 개방 창구이다. 현재 중

국에는 14개의 종합보세구역, 55개의 수출가공구, 6개의 보세 물류원, 

12개의 보세구가 있다. 

국무원에서는 2000년에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내 수출가공구를 비준

하였다. 국가차원에서는 수출가공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외수출 및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등에 대한 일련의 우대정책을 실

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가공구는 가공무역에 대한 감독 관리를 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종합보세구역에 비해 대외개방도가 낮다. 

수출가공구는 주로 수출가공무역을 취급하지만, 종합보세 구역은 가

공무역 이외에 중계무역, 보세창고, 물류운송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추었

29_
 보세물류원이란 세관의 특수한 감독과 관리구역으로 구성된 보세구역과 항구
의 연결로 보세창고의 물류업무와 수출가공구의 우대정책을 결합시키는 정책
을 실시하여 국제배송, 국제중계무역 등 현대물류기능을 가진 대외개방의 창구
이다. 衣保中,“試論長吉圖先導區保稅物流體系建設,” 2011年 圖們江論壇資料

集,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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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단일 기능을 가진 보세구에서 종합적 보세구역으로의 전환이 

현재 중국국내의 추세이다. 종합보세구 건설은 창지투 선도구 물류산

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지린성은 두만강지역 개발개방

의 기회를 잡고 훈춘 수출가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산업협력 

지난 시기 두만강개발이 장기간 소강상태에 처해 있었던 주된 원인

의 하나는 이 지역 산업발전의 낙후로 인해 물류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요강”은 지난 시기 두

만강 개발의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기존 산업들을 진일보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단지들을 육성하여 거대한 물류를 형

성할 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도 나선지역에 수출산업 가공기지를 건

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도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을 바탕

으로 두만강지역을 환태평양경제권 진출기지로 삼을 것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 러시아 극동지역 간 산업협력은 

향후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의 중요한 과제이다. 

가.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임업자원이 풍부한바 극동지역의 빈해변경구

만 하더라도 삼림면적이 1,230만㏊, 목재 총 저장량은 17.5만㎥이며 매

년 1,000만㎥를 채벌할 수 있다. 임산업은 지린성 연변주의 기둥산업으

로서 연변임업그룹 산하에는 30여 개의 임산가공업체(40만 명 임업노

동자)들이 있으며 목재채벌과 목재가공 등에서 선진적인 설비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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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연변의 임업부분에서 러시아  극동지

역과 임업개발 협력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

점프로젝트에는 2010∼2015년 기간 러시아 극동지역에 15억 위안을 

투자해 목재채벌 연간 30만㎥, 널마루생산 연간 200만㎡, 고밀도섬유

판생산 연간 20만㎥, 목재 가공량 연간 20만㎥의 경외 목재 종합 집산

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30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자원도 매장되어 있

다. 2009년 9월 중·러 정상들이 체결한 중국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합작계획요강(2009∼2018년)에는 창지투 선도구와 러시아 극동

지역 간 석유, 천연가스 개발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프로젝트에는 훈춘시 경외에 1,000만 톤 석유가공 

생산기지 건설과 천연가스 저장기지 건설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다.31 

북한은 2010년에 제정한 향후 10년 경제개발계획에 기존의 선봉승리

화학공장의 석유가공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이 지역을 대형 석유가공 

생산기지로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선봉승리화학 공장은 근 20년 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전부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형 

유선이 항구에 진입하려면 수심이 11∼13m여야 하는데 선봉항은 수

심이 겨우 8m이므로 선천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경외에 석유가공생산기지 건설의 구체적 지점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 중국의 설비와 기술, 북한의 인

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두만강지역의 자원개발 협력은 성공적으

로 추진될 수 있다. 

30_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프로젝트,”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 23일, 28일. 
31_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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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가공업의 협력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의 초기 단계에 수출가공산업은 협력 가

능성이 가장 크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수출가공업 중 수산업과 의류업은 대표적인 분야로 꼽힐 수 있다. 러시

아 극동연해지역과 북한 동해안에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방어, 게 

등 해산물자원이 풍부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간 해산물 어획량은 

370만 톤에 달하여 해마다 대량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나선시도 

북한의 동해안에 위치해 있어 수산물자원이 풍부하며 담수양어와 해안

양식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린성은 해마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의 나선, 청진 등지로부터 대량의 해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1990년대 이

후 연변은 중국 전역에서 마른명태의 가공 집산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

다. 초기에 농민들이 겨울철 한가한 시기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북한산 

명태 가공을 부업으로 삼던 것이 점차 발전하여 명태전문 가공촌들이 

많이 나타났다. 현재 훈춘 중·러 호시무역구내에 1만 톤급 해산물 냉장

창고가 건설 중이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연변은 러시아와 북한 동해안

으로부터 더욱 많은 해산물들을 수입하여 가공생산한 후 중국의 내지

와 한국, 일본 등 국가에 판매 수출하게 될 것이다. 중국국내 노임이 상

승함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나선시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나선시도 수산물수출가공 생산기지로 떠오를 것이다.

섬유, 의류가공업의 협력도 현재 발전 중에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국의 갑을방직, 쌍방울 등 섬유, 의류업체들이 연변지역에 투자

하였다. 연변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1/3은 섬유, 의류업체들이며 섬유, 

의류제품은 연변 대외 수출에서 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연변지역은 여성인력들이 대도시와 외국으로 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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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섬유, 의류가공 분야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변의 섬유, 의류업체들은 북한의 나선시와 위탁가공협력을 시작하

였다. 훈춘 윈다(運達)의류회사는 2005년부터 북한 나선시 은하의류공

장 등 4개 회사(1,500명 노동자)와 의류 위탁가공을 진행해 왔다. 중국

에서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나선시에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은 

나진항을 통해 직접 한국과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근래 북한은 일본, 

한국과의 관계악화로 섬유, 의류분야의 위탁가공 교역이 대폭 위축된 

상태이다. 현재 이 분야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 노임수준은 연변지역 

동일업종 노동자 임금의 20∼30% 정도로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이

다. 북한도 나선시에 방직, 의류가공업을 대폭 발전시킬 계획이므로 방

직, 의류가공 분야의 상호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다. 제조업의 기타 협력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반면 북한은 기

계설비의 노후와 전력난, 원자재난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가동정지 상

태에 처해 있어 대부분의 공산품은 대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

라서 중국과 북한은 제조업의 많은 영역에서 상호 협력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나선지역은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이 대량 매장되어 

있다. 향후 이 지역의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및 기초시설 투자붐과 더

불어 시멘트의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한 중국 지린성의 야타이

(亞泰)그룹32은 2011년 6월 9일 나선시에 100만 톤 시멘트 생산공장을 

32_
 중국 지린성의 야타이그룹은 1986년 설립된 기업으로 하얼빈과 창춘 2대 시장
을 기반으로 시멘트 생산을 위주로 성장한 업체이며 현재는 부동산, 주식투자 
및 석탄, 의약품제조, 무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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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기로 북한과 협의하였다.33 나선시 경제협력국은 건설용수, 인

력, 운수, 물류, 출입국수속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다른 기업이 나선특구 내에 시멘트 관련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지린연초그룹 산하의 옌지(延吉) 담배공장에서는 평양에 대동강 연

초합영유한회사(2000년), 백산연초유한회사(2008년)를 설립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나선특별시에 독자기업인 나선신흥연초회사를 설립하였

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중 일부는 북한 내에 판매하고 일부는 한

국으로 수출하고 있다.34 

중·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따르면, 양국은 나진-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나진에는 창고보관·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산

업단지, 피복·식료품 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선봉에는 원자

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업, 농산물가공 등 4대 공업단지, 웅상에는 

종합목재가공공단, 굴포에는 기계제품생산단지 등 10개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의 상호 협력공간은 매우 크다.

2010년 9월까지 지린성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기업 수는 

62개이며 실제 투자액은 4.46억 달러에 달하고 주업종은 삼림채벌, 목

재 가공, 건축자재, 식품업, 서비스업 등이다.35 2000년대 중반부터 러

년 상하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중국 500대 대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하얼빈대교, 창춘 화능(華能)전력발전소 건설 등 동북지역 대
형 프로젝트가 줄지어 등장하면서 2010년 시멘트 생산 가능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등 호황기를 맞고 있는 기업이다.  
33_

 “중국 시멘트 생산업체, 북한 나선시에 전격 독점투자권 따내,”〈www.kotra.or.kr〉

(검색일: 2011년 6월 20일).
34_

 박광석, “지린연초공업의 대조선 투자,” (연변대학동북아연구원과 한국평화문
제연구소 공동세미나자료집, 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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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극동지역의 기업들이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내 러시아 공업원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러시아 공업원에

는 10개의 러시아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주로 건축공정에서 사용되

는 철강구조물들을 조립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두만강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상호 투자와 더불어 다국

적 산업협력은 가속화 될 것이며, 이 지역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물류의 

증가는 두만강지역 국제교통로건설 추진을 빠르게 진척시킬 것이다.

라. 농업분야의 협력

지린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되어 있어 토양과 기후가 유사하며 

농업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지린성의 농업기술

과 농자재를 도입하여 북한의 농업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면 북한의 식

량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별시 경제

협력의 8개 항목에는 나선농업시범구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나선시

에 우량품종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곡물생산량을 늘리고, 분수식 관개 

및 특정한 관개시설을 이용하여 고효율 물절약 농업시범기지를 건설하

는 동시에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산기지를 건설하여 현대 

농업기술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경작지 총 면적은 16만 5,900㎢이며 이 중 개

발 가능한 농지는 전체 면적의 15%인 250만ha에 해당되나 실제 이용

하고 있는 농지는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벼농사를 지

을 수 있는 땅이 35만ha, 밭이 75만ha, 경지전환이 가능한 초지가 170

35_
馬友君,“國際經濟危機背景下東北地區對俄勞務輸出硏究,” 東北亞論壇，
2010.5，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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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ha이다.36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아무르주를 방문한 북한농업대표단

은 아무르주의 10만ha 토지를 임대해 농산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러시아 측에 제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9월 1일부터 정식협상에 들어

가게 된다고 보도되었다.37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활한 토지자원과 지

린성의 농업생산기술,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면 양호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건축업도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러시아는 현재 2012년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2018년 극동지역에서 열리

게 될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대대적인 인프라건설을 진행하고 있으

며 나선시에서도 거대한 도시개발 계획안을 제정하였다. 지난 1990년

대 연변 텐위(天宇)그룹은 나선특구 해경오락센터의 건축공정을 도맡

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 러시아 극

동지역 간 건축분야도 협력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3. 관광협력

지난 1990년대 이후 두만강지역의 변경관광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1991년 중국 연변 국제여행사에서는 최초로 훈춘∼함경북

도 새별군 간의 변경관광노선을 개통하여 연변의 대북한 변경관광의 

서막을 열었고, 뒤이어 두만강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선특

구관광과 칠보산관광, 평양관광 등 선로들이 개통되었다. 연변의 대북

36_
 김민철, “극동지역 농업진출 현황과 가능성,”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
망과 한국의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 209.

37_
 훈춘두만강지역국제합작개발 홈페이지 <www.hunchun.gov.cn/user/index.

xhtml> (검색일: 2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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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광 중 나선특구관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연변의 

취엔허통상구를 통한 중국내 기타 지역의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관광

객 인원은 2000년대 상반기에는 연 평균 2∼3만 명에 달하였지만, 

2000년대 하반기부터 중국정부가 취한 나선시 해경오락센터(도박장)

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와 북한측의 관광객 인원수 제한조치로 관광객

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Ⅲ-3> 1990년대 후 연변의 대북한 관광

(단위: 명)

1991년 1992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명 5,770 10,381 1,637 7,370 8,701 12,699 10,917 16,116 26,800 26,123 16,850 12,000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자료: 연변관광국 

중국 훈춘통상구를 통한 러시아 관광은 1998년 5월 5일 훈춘∼슬라

브양카 간 여객버스가 개통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 4월부터 훈

춘∼블라디보스토크 관광, 훈춘∼슬라브양카 간 관광, 훈춘∼블라디보

스토크∼모스크바 관광, 훈춘∼자루비노 혹은 보세트 관광 등의 코스

들이 개통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대연변관광은 주로 훈춘 

중·러 호시무역시장을 목표로 한 관광이었다. 2000년대 하반기 이후 

훈춘 중·러 호시무역시장에 다녀 간 러시아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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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9년 한해만 해도 근 2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호

시무역시장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일인당 50㎏의 상품을 면세 받을 수 

있어 러시아 측 무역회사들은 여행사들과 협력하여 관광객들을 모집

해 오고 있다고 한다. 초기 러시아 관광객들은 주로 훈춘변경합작구 

내 호시무역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옌지 시장으로 

대거 밀려들어와 호시무역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림 Ⅲ-4> 훈춘 중·러 호시무역시장 러시아 관광객 수

(단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명 688 85,985 110,456 180,758 176,044 199,837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자료: 연변관광국

2000년 4월 한국 ‘동춘항운회사’가 속초∼자루비노∼훈춘∼백두산

의 다국적 관광코스를 개척하였다. 2010년 10월 1일까지 도합 1,193차 

운행되었으며 운송화물은 표준 컨테이너로 5만 4,497개에 달하며 수송

한 여객은 연 인원 52만 5,165명에 달한다. 그동안 이 항선은 중국, 한

국, 러시아 간의 무역과 관광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8 

38_ 연변일보,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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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대 UNDP는 두만강 접경지역의 변경관광업을 두만강개

발의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하였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지역의 관

광업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은 두만강지역

에 초국경관광구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창지투 선도구, 러시아

의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의 나선시 등 3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하

여 초국경 관광합작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중·러·북한 3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훈춘방천 국가급 풍경명승구는 

수려한 산봉우리, 모래호수, 동북범의 자연보호구, 양관평 천하 제1제

방, 연꽃 늪, 경신습지가 있고, 두만강 홍련, 야생해당화, 진귀한 철새

들이 있어 볼거리가 많다. 북한 나선특별시는 산을 업고 바다를 마주

하고 있으며 풍경이 아름답고 기후가 알맞다. 또한 자연생태경관이 아

주 잘 보존되어 있으며 바닷물이 맑고 산이 울창하여 천연적인 산소 

바(oxygen bar)를 방불케 한다. 선봉 앞바다에 있는 비파섬은 비취와 

같은 섬이 육지에서 푸른 바다로 쭉 뻗어나간 듯하며 그 모양이 마치 

커다란 비파와 같다. 비파섬에서 관광객들은 쾌속정을 타고 두만강 하

구에 가서 물개를 구경할 수 있다. 북한은 나선특별시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무비자 관광뿐만 아니라 승용차 관광도 허용하

는 등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시베리아 대철도의 종착역이며 구릉 지

형과 해변의 위치 그리고 산림의 특징을 이용하여 기획한 유럽식 도시

로서 흑해와 발트해 연안에 버금가는 관광과 요양 명승지이다. 러시아

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2014년 극동

지역에서 열리게 될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시 베룬낀

스끼구에 소속되어 있는 루스끼섬을 관광특구로 허가하였고, 블라디

보스토크시에서는 루스끼섬을 동북아의 관광, 휴양, 교역의 중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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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계획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이를 단

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3월 훈춘 싼장(三江)여행사와 러시아 극동지역 운송연합체, 

북한 나선시 국제 여행사는 두만강지역 초국경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관광은 두 개의 기본 코스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코스 일정은 4일이다. 그 중 A코스는 훈춘∼슬라브앙카∼하산

∼두만강철교∼나선∼훈춘이며 B코스는 훈춘∼블라디보스토크∼슬

라브앙카∼하산∼두만강철교∼나선∼훈춘이다. 중-러-북한 3국을 경

유하는 다국적 관광 코스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최초 무비자관광 노선

으로서 수속 절차가 간편하다.39

3국 관광에 이어 훈춘시 관광국에서는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 

환동해 유람선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일 현지답사

를 진행하였다. 이 관광노선은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람선 관광방

식으로, 중국 훈춘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DBS회사의 ‘동방의 꿈’ 유람선을 타고 한국 동해시를 거쳐 일본 사카

미나도(境港)시 까지 갔다 오는 관광노선이다.40 이 관광코스가 본격적

으로 개통될 경우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은 동북아지역 관광협력

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서남변경지역 관광활성화의 경험

에서 알 수 있듯이 변경관광은 변경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무역

지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업의 활성화

는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9_ 연변일보, 2011년 4월 28일.
40_ 연변일보, 201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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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송출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 영토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광대한 

지역이지만,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 경제중심이 서부지역에 집중되면서 낙후된 사회경제적 여건으

로 극동지역 인구가 서부지역으로 대량 이탈하여 ‘공동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극동지역의 하바롭스크 변경구만 하더라도 농업기계사, 농

기수리공, 파종인원이 1.3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동시베리아에서 태

평양으로 향하는 석유수송관의 부설에도 대략 2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

하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직종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쿼터제를 취소한다고 공표

하였으며 러시아 빈해 변경구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 도입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41 

지린성은 매년 취업대기 인원이 35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업분야는 

국가의 채벌제한정책으로 대량의 실업인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지린성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매년 적지 않은 벌목공과 농업

생산 인원들을 파견한 경험이 있다. 향후 극동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더욱 많은 노동력이 요구 될 전망이므로 창지투 선도구와 극동지역의 

노무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린성의 노동력취업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임업 등

의 분야는 실업문제가 심각한 반면 섬유, 의류가공 등 항업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연변지역은 여성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

이다. 2009년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총 인구는 217만 8,578명, 그 

41_
馬友君,“國際經濟危機背景下東北地區對俄勞務輸出硏究,” 東北亞論壇，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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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8∼60세 사이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157만 명인데 현재 경제활

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93만 9천 명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42 2009년 지린성의 18∼60세에 이르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 1,883만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1,297만 명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

구의 68.8%를 차지하고 있다.43 즉 현재 연변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비중은 지린성의 평균 수치에 비해 8.8% 

낮다. 이는 주로 현재 연변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적지 않은 인력이 

해외와 대도시로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연변의 대한국 노무 송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재한 조선족 수는 2007년 21만 8,000명, 

2008년 32만 3,000명, 2009년 38만 2,000명, 2010년에는 36만 7,000명, 

2011년 6월 말까지 39만 6,000명이며,44 그 중 연변지역에서 나간 조선

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변의 조선족들 중 적

지 않은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대도시로 진출하였고 연

변에서 대도시 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연변으로 돌아온 비

중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대부분이 대

도시로 진출하였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인재 유실과 노동밀집형 산업,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이다. 연변지역 노동력의 대

량 외부유출은 창지투 선도구의 개발개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문제로서 인재와 노동력 확대가 시급하다.

연변의 의류업체들에서는 북한의 여성인력을 도입하여 연변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물론 북한 인력의 도입은 민감한 

42_
 延邊統計局 編, 2010 延邊統計年監,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0), p. 75.

43_ 吉林省統計局 編, 2010 吉林省統計年監,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0), p. 34. 
44_ “재한 조선족,” 길림일보, 201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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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단둥(丹東)

시 의류업체에서 북한의 여성 인력 1,200여 명을 채용중에 있다고 한다. 

향후 지린성도 북한 여성인력의 채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노무협력은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다. 

지난 1950년대 북한과 러시아는 극동지역 임업개발 협력협의서를 

체결하고 매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1만 5천 명의 벌목공들을 파견하였

다. 지난 1980년대에는 벌목공 이외에도 채소재배농과 어민들도 파견

한 경험이 있으므로45 북한은 극동지역과의 노무협력에 관한 일정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향후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추진

과 더불어 3국 간 노무협력이 진일보 활성화될 전망이다. 

5. 금융·교육·문화 분야의 협력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금융업의 상호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까지 북·중무역에서 신용장 방식의 국

제결제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무역대금 결제지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대외무역부에서는 북한은행의 신용장을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 북·중 무역은 큰 교역의 경우

는 마카오 은행을 통한 간접 송금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변경무역의 

경우는 현금거래 방식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최근 들어 위안화 환

율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북한에서도 위안화를 선호하고 있어 대부분

의 교역은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한다. 세관에서 현금을 2만 위안

(6천 달러)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역회사들은 이보다 훨씬 더 

45_
 Natalia Bazhanova, 양준용 역, 기로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협을 통해 본 실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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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액수의 현금을 들고 다닌다. 이런 원초적인 결제방식은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운송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2008년 중국건설은행 훈춘지행은 북한의 황금삼각주 은행

과 상호 결제협의를 맺고 은행 간 결제루트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북

한 측 은행에서 수수료를 높게 요구하고 또 북한에서는 기업이나 개인

들이 필요한 제때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측 

회사들은 은행결제를 회피하고 있다. 중국 측 회사들도 자금 이동이 

세무당국에 쉽게 포착될 수 있는 등 여건을 감안하여 현금거래를 선호

한다고 한다. 따라서 변경무역에서는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관

행이 되었다. 최근 중국 훈춘건설은행과 북한 황금삼각주 은행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1∼3%정도의 수속비만 받도록 협의 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은행을 통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부

터 중국은 주변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 윈난(云南)성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위안화결제의 수출

세금환급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결제가 영향을 받고 있

다. 북한 시장에서 위안화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중무역에서 위안화결제의 수출세금 환급을 허

가하여야 한다. 

2010년 중국과 북한이 공동 제정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

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의하면 북한은 나선지대 내에서 기

업이 위안화와 북한 원, 그리고 별도로 규정하는 화폐로 결제하는 것

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은행, 합영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46 향

46_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0); 조명
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11권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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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국은행들은 북한의 나선지역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

의 금융업은 발전 초기단계에 있어 은행들은 원활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수료 한도를 명시하지 않

고 있어 은행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북·러 간

의 금융협력도 두만강지역개발협력의 중요한 과제이다. 

두만강지역의 중·러·북 간 교육영역에서의 상호 협력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중국의 ‘영어일변도’ 경향으로 말미암아 현재 러시아 

관련 인재들이 매우 부족하다. 지린성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발전으로 

인해 러시아 관련 인재들이 대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은 고

등 교육자원이 풍부한바 지린대학, 둥베이사범대학, 연변대학 등 많은 

대학들이 밀집해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나선지역과의 교육협

력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

스토크에는 극동연합대학이 있고 북한의 나선특별시에도 나선대학이 

있다. 교육분야의 협력은 교수와 학생들을 상호 파견하는 방식, 합작교

육방식, 단기교육 등 다양한 형태를 택할 수 있다. 이런면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합대학은 좋은 예가 된다. 중국과의 경제관

계가 확대됨에 따라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극동연합대학에서

는 블라디보스토크 대외교류의 중요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

국학과를 설립하고 해마다 일정한 인원의 유학생을 중국에 파견하고 

교내에서도 중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47 2000년대 훈춘시 

직업학교에서는 러시아 상인들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어 

특별반을 설치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현

지에서 언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6.3), p. 9에서 재인용.
47_ “울라지보스또크로 가다(9),” 연변일보, 2011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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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학교에서 육성하는 학생들은 관광가이드 역할은 담당할 수 있어도 

고급 비즈니스 업무에는 한계가 있어 지린성의 대학들에서 러시아 관

련 전문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북한도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으로 인해 중국 관련 인재 수요

가 증가할 것인바 나선특별시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언어

장애가 없는 연변대학에서 교수들을 초빙하거나 학생들은 파견하는 

방법으로 중국 관련 인재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최근 들어 북한도 

중국에 적지 않은 유학생과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유

학생과 연수생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은 상호 간 경제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만강지역 경제협력에서 언어장애, 공간장애를 극복하려면 상호 

문화교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연변일보와 러시아신문 블라디보

스토크 분사는 2011년 5월 18일에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정책과 

동향 관련 상호 교류에 관한 정보협력협의서를 체결하였다.48 두만

강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매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6.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추진

지난 1990년대 UNDP는 두만강지역을 소삼각과 대삼각지대로 나누

었고 초기에는 훈춘-포시에트-나진을 연결하는 소삼각권의 경제협력

을 강조하다가 1995년부터는 옌지-블라디보스토크-청진을 연결하는 

대삼각권의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2009년 중국두만강지역 합

48_ 연변일보, 2011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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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개발계획요강의 8대 중점 공정은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

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사항은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선, 러시아 연해

주 포시에트를 잇는 두만강 하류 지역에 국제자유무역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림 Ⅲ-5> 두만강지역의 소삼각권과 대삼각권

중  국

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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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투먼(도문)

엔지(연길)

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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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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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복선화

훈춘경제특구전철화구간

소삼각권역 대삼각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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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고속도로

환상북부철도망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지대

 

중국은 변경호시무역을 국제자유무역구의 초기 형태로 적극 추진해 

왔다. 호시무역이란 접경지역 20㎞ 범위 내 변경주민들이 통행증만으

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관세 교역을 하는 곳이다. 중국 서남부의 윈

난성과 광시(磺市) 변경지역에서는 인근의 베트남, 태국 등의 나라와 

변경호시무역을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호시무역의 발전은 중국과 아

세안 자유무역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린성은 13개의 대북

한 통상구를 가지고 있어 호시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

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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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중국의 대북한 변경통상구

1997년 6월 변경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북한 나선특구 원정리 세관 

부근에 3만㎡의 중·북 변경호시 무역시장을 개설하였다. 초기에는 매

주 4일 개장하고 쌍방이 각각 150명씩 호시무역시장에 진입하게 하였

으며, 3,000위안 정도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였다. 원정리 

호시무역은 활발히 운영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인원이 많은 날에는 500

명도 넘었고 매일 교역액은 40∼60만 위안에 달하였다. 대량의 중국 

상품들이 호시무역을 통해 북한 북부지역에 유입되어 북한의 상품경

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1999년 5월부터 북한 측은 외화유출을 막

기 위해 호시무역시장에서 외화유통을 금지시킴에 따라 호시무역시장

은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2010년 10월 13일 투먼시에서는 투먼세관 부근에 중조 호시무역시

장을 개설하고 매주 2차, 면세상품액은 8천 위안까지 확정하였다.49 투

먼시는 100만 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보세창고와 22층짜리 빌딩

49_　연변일보, 201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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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대규모 호시무역 시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추진

하고 있다. 룽징시도 북한 회령을 마주한 싼허에 국제물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룽징과 회령 일대를 묶어 국제경제협력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50

북·중 호시무역과는 달리 연변의 중·러 호시무역은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2001년 2월 중국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훈춘시에 중·러 호시무역 

시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여 2005년 6월에 정식으로 개장되었다. 훈춘 

중·러 호시무역시장은 훈춘변경경제 합작구내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이 5,500㎞2, 3개의 교역시장에 500여 개의 매대, 2개의 호텔이 있

다. 러시아 연해주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변경관광 형식을 통해 러시아

의 해산물을 들여오고, 중국산 의류, 신발, 가전제품과 식품들을 구입

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상인들의 훈춘호시무역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여 매일 몇 백 명의 러시아 상인들이 호시무역에 오고 있다. 

훈춘변경합작구에서는 건축면적이 25,000㎞2에 달하는 호시무역빌딩

을 건설할 예정이다. 러시아 상인들의 훈춘호시무역과 러시아공업원

에 대한 투자로 현재 100여 세대의 러시아 주민들이 훈춘시에서 아파

트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상주하고 있다. 러시아 상인들의 중국산 물품

구입을 위해 2011년 6월 17일에 한국상품의 집산지인 옌지청보(成

宝）빌딩 6층에 러시아 상인들을 전문 상대로 한 도매센터를 설립하였

다.51 이로 인해 상인들은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옌지에서 직접 한국 상

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훈춘 중·러 호시무역은 점점 

50_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건설프로젝트에는 룽징삼합 국제수입자원가공단지 건
설 항목이 포함된다. 총 투자가 25억 위안, 부지면적이 20만 ㎡인 이 가공단지는 
주로 저장창고, 무역, 가공 등 종합기능을 갖춘 동북3성에서 가장 큰 해산물제품 
교역 센터로 될 전망이며 건설기한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51_　길림일보, 201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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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활기를 띠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단순한 보따리 무역에서 의료관

광, 레이저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변을 찾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의 

대외개방과 더불어 중·러 호시무역의 공간 범위도 과거 통상구 부근에

서 점차 옌지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도 러시아처럼 개방적

인 정책을 실시한다면 중·조 호시무역은 신속히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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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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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두만강지역 개발은 북한의 나진항과 중국 동북3성과 연계된 개발로 

인해 새로운 산업협력과 인프라 및 물류망 개발 수요를 발생 시킬 가

능성이 크다. 또한 나진항 개발에 따라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

골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으며 동북3성과 

몽골, 러시아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시장거래를 촉진하

게 될 것이다.52 따라서 두만강지역 개발의 참여는 한국경제에도 도움

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통일비용 감소 및 

동북아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증대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가. 북방진출의 새로운 계기

지난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한국은 북방정책을 실시하였다. 북방정책의 목표는 러

시아와 중국 등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의 장을 여는 

것이었다. 1990년 6월 한국은 러시아와 수교한 데 이어 1992년에는 중

국과 수교하고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함으로써 북방정책을 구체

화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강산과 개성특구를 중심

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이 추진되어 한국의 북방정책은 현저히 약화되

었다.53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중국의 동북3성 등 북방지역은 풍부한 에너

52_ 김영윤 외,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p. 156.
53_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북한경제, 제6권 
4호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2009),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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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자원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

날 북방진출의 재개는 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의 

창지투를 선두로 한 두만강지역 개발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동북지

역, 북한의 나선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주요 거

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서 한국의 북방진출 재개의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북극시대가 열리게 된

다고 한다. 북극항로가 개통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미주지역으

로의 새로운 교통항로가 열리게 되어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두만강지

역은 한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 향후 북빙양 시대의 도래를 대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나. 통일비용감소에 적극적인 의의

한반도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물론 통일의 

구체적 시일은 예측할 수 없으나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대세이다. 현재 북한은 1인당 GDP가 661달러로 한국의 2만 591달러의 

5% 수준54에 불과하며,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40배이다. 한국 대통령직

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

태에서 급격히 붕괴하면 2040년까지 앞으로 30년간 약 2조 달러가 통일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 금액은 현재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민 일인당 약 4만4천 달러씩 부담해야 

한다는 셈이다.55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추정해도 약 두 

54_ 김천구, “보건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추정,” 경제주평, 11-28 통권 455호 
(현대경제연구원 2011.8.5), p. 3.

55_ 조선일보, 2010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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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일인당 평균소득을 2년간 순전

히 통일비용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추정 방법에 따라 통일비

용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기 위해 20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였다는 

사실과 현재 남북한 소득격차가 일인당 평균 4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56 그러나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을 거친 뒤에 통일될 경우에는 통

일비용이 약 3천 22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금액은 북한이 급격

히 붕괴했을 때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7분의 1 수준이며, 국민 

일인당 부담이 약 7천 달러가 되는 셈이다.57 즉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경제의 회생을 통해 남북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

는 것이다. 한국의 두만강 개발 참여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을 촉진함으로써 미래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

2000년대 노무현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건설하자

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북한의 폐쇄로 한국의 물류

중심국가를 향한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어렵게 되었다. 현재 중국과 러

시아의 북한 나진항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항만 인프라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물류 주도권의 경쟁이다. 한국이 동북아 물

류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두만강지역 물류운송의 주도권을 잡아야 

56_
 이석,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북한경제리뷰, 8월호 (한국개발연
구원 2010), p. 6. 

57_
 이계우, “통일비용과 국제개발협력,” 북한경제리뷰,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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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나진항은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로 통

하는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인바,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두만

강지역 개발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과제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당면 과제는 두만강지역 해상운송

사업 참여와 두만강지역 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 러시아，몽골，중

국 동북3성에 대한 투자확대，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 및 금융협력의 

참여, 광역두만강개발(GTI) 프로젝트의 참여，나선특구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이다.

가. 두만강지역 해상운송사업 참여

나선지역은 수륙교통의 중심지로서 도로, 철도, 항만을 통해 남북 간 

물류분야의 협력은 물론 중국 및 러시아 등 대륙과 일본, 유럽, 동남아  

국가들과의 물류운송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두만

강지역 해상운송사업에서 한국의 우선과제는 나진∼부산 간 컨테이너 

화물 전용 직항로와 속초∼니가타∼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동북아 항

로의 주도권 확보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연변현통그룹이 한국의 동용해운과 합작하여 

나진∼부산 간 컨테이너 화물 전용 직항로를 개척하여 10여 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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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으나 2009년 3월에 중단되었다. 나진∼속초∼부산 간 정기 컨테

이너 항선은 두만강지역 환동해 국제해상운송의 중요한 항로이다. 한

국은 현대화된 해양운송설비를 갖추었고 해상운송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이 나선∼상하이 다국적 운송루트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나진∼속초∼부산 정기 컨테이너 항선의 주도

권을 잡아야 한다. 이는 한국의 북방자원 이용과 수출증대 및 중국 동

북3성과 러시아, 몽골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유리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 물류체계의 통합에도 전략적 의의가 있다. 

한국이 두만강지역 해상운송사업에서 또 하나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

은 속초∼니가타∼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동북아 항로의 정상운영이다. 

이 항로는 1999년 10월에 한국 70%, 중국 30%의 지분을 갖고 한·중 합

작법인으로 설립된 동춘항운이 2000년 4월 28일에 국제여객선으로 처음 

개설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기점으로 TSR 운

송을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국이 합작하

여 설립된 법인회사인 동북아페리는 속초∼니가타∼자루비노항을 주 1

회 정기 운항하였다. 그러나 본 항로는 여객과 화물부족으로 적자가 누

적되어 2009년 9월 14일에 선박 교체를 이유로 잠정 운항 중단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국의 부산, 일본의 니가타, 러시아의 자루비노, 중국 훈춘과 

연결되는 이 항로는 동북아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

한 항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해상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항선의 정상적인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 두만강지역 인프라건설 참여 

두만강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건설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

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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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나진∼하산 철도개보수와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위한 협정 

추진을 위해 2008년 8월 설립된 ‘라선 콘트렌스’ 합영기업의 북·러 간 

지분은 3:7이며, 러시아는 자신들의 지분 중 40%를 한국 자본이 참여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58 나진∼하산 철도는 TSR로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에서 매년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TSR

의 구축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는 역시 한국이다. 현

재 한국 대부분의 상품들은 해상운송을 통해 세계 각 시장으로 수송되

고 있다. 해상운송은 철도운송에 비해 운임이 1/3 정도 더 들며 시간도 

길다. 실례로 부산에서 배로 함부르크까지 컨테이너 1개를 보낼 경우 

시간은 30일, 비용은 2,300달러 정도이나 철도로 가면 시간은 10일, 비

용은 889달러로 줄어든다.59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20일의 수송시

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화물의 재고기간을 20일 이

상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비용의 극동항

만을 대체하고 화차 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때, TSR의 

구축으로 인해 대륙 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자원 개

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나진∼하산 철도프로젝트 참

여는 한국의 북방 진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국은 나진항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3성에서 나오

는 컨테이너 물량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00만 TEU로 추정되고, 2020

58_ 김영윤 외,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p. 135.
59_

 송현철, “동북아시아 지역내 경제협력의 강화와 조선반도 종단철도,” 두만강포
럼자료집, (연변대학교, 2011.8.21), p.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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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1,370만 TEU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 중 나진항이 정상적인 기

반 시설을 갖출 경우 유치 가능한 컨테이너 물량은 2020년에 228만 

TEU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TSR 연계 컨테이너 물동량，동북3성의 

일반화물 등이 나진항에서 유치 가능한 화물이다. 따라서 나진항의 성

장 가능성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60 현재 나진

항 3호 부두는 러시아가 임대하고 있고, 중국은 1호 부두를 임대하고 

있으며 향후 4～6호까지 부두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진항은 

동북3성에서 나오는 수출입 물동량과 한반도를 통과하는 화물을 처리

하는 전문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통합적인 

물류체계 구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은 중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나진항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에서 북한내 도로와 철도사업에 

대한 인프라투자는 최소 비용만을 추산하고 있다. 향후 북한 내 인프

라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곤

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한국 등 기타 나라의 투자도 적극 유치

하려고 한다. 현재 중국과 몽골 두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몽 횡단 

철도(TMGR) 프로젝트도 향후 한국이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

는 데 전략적 의의가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북방자원 개발투자 확대

러시아, 몽골, 중국의 동북3성 및 북한 등 북방지역에는 풍부한 지하

자원61이 매장되어 있다. 러시아는 2009년 말 기준 원유 확인 매장량이 

60_ 황진회, “중국의 라진항 개발과 발전 가능성,” 북한해양수산리뷰, 제16호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2010.7.30), p. 5.

61_ 지하자원으로 분류한 HS 코드는 HS 26(광, 슬랙, 회), HS 27(광물성연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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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억 배럴(세계 7위), 생산량은 연간 4.9억 톤(세계 1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 가스의 경우 확인매장량이 44.4조㎥(세계 1위), 연간 생산

량은 5,275억㎥(세계 2위), 석탄매장량은 1,570억 톤(세계 2위), 철광석

은 250억 톤(세계 2위)을 기록하고 있는 광물자원 부국이다.62 러시아

의 원유와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대부분은 서시베리아와 볼가우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서시베리아지역이 원유생산량의 약 3/4, 

볼가-우랄지역이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동부 및 극

동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아시아 원유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극동 및 동

시베리아지역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 6월 말까지 한국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는 388건,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를 기록

하여 한국의 대외투자 누계액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63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해외자원수입 수요에 비하면 현재 한국의 대러

시아 투자는 극히 적은 편이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

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가스관 연결 사업이다. 2011년 8월 8일 북

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주

요 가스 공급라인으로 주목받아 온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

토크 가스관’64 1차 라인이 개통됐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65 

HS 72(철강), HS 73(철강제품), HS 74(동과 그 제품), HS 75(니켈과 그 제품), 

HS 76(알루미늄과 그 제품), HS 78(연과 그 제품), HS 79(아연과 그 제품), HS 

80(주석과 그 제품), HS 81(기타의 비금속) 등이다.
62_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0), p. 35. 
63_

 위의 책, p. 185.
64_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건설한 이 가스관은 하바롭스크주와 연해주, 

사할린주 등으로의 가스 공급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의 가스 수출도 염두에 두고 건설됐다. 전체 길이 1800㎞, 수송 용량은 연 300억
㎥이며 1차 라인의 수송용량은 연 60억㎥ 정도다. 

65_　세계일보, 2011년 9월 1일.



Ⅰ

Ⅱ

Ⅲ

Ⅳ

Ⅴ

Ⅵ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_ 59

2011년 11월 2일 진행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

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 가스 당국은 오는 

2013년 9월부터 가스관 건설에 착수해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

리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66 이 가스관이 개통되면 북한은 가스통과에 대한 국경통과료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배관이 통과하는 지역에 중소규모의 가스발전

소가 건설될 경우에 북한의 전력난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남한에 대해 국경통과료와 배관건설 참여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관 공사를 위해 북-러 

간에 철도망 확장과 송전망 연결이 예상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

해 배관 통과 지역에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67 

물론 북한이 가스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북한지역 내 배관운영 과정에서 가스 무단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북

한 내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한국 또는 러시

아에 각각 구축하는 조치를 통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몽골은 매장량 기준으로 동 5,500만 톤(세계 2위), 형석 1,200만 톤

(세계 3위), 석탄 1,750억 톤(세계 4위), 우라늄 6만 3,000톤(세계 14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68 최근 몽골정부

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적극 대외에 수출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고 

66_
 “오는 2013년부터 남·북·러 가스관 건설,” <www.mt.co.kr/view/mtview.php> 

(검색일: 2011.11.2).
67_

 이성규, “남･북･러 가스관사업의 경제적효과와 참여방식,” 북한경제리뷰，10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p. 41.
68_

 한국수출입은행, 몽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0), 

p. 35.



60 _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있다. 한국의 대 몽골 직접투자는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총 297건, 약 

1억 8,415만 달러(누계기준)이며, 그 중 광업에 대한 투자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대량의 광물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

국으로서는 몽골의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중국

과 몽골은 현재 중·몽 국제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몽 국제철도는 

몽골 동부의 초이발산을 통해 중국 지린성의 창춘을 지나 두만강지역

의 나진항을 거쳐 일본과 한국, 나아가 미주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해상운송의 복합적 운송통로이다. 초이발산은 석탄 1,520억 톤, 철광석 

20억 톤, 동 8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69 한국의 러시아 극동

지역과 몽골에 대한 투자는 북방자원 개발이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두만강지역 국제교통로의 물류량 확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어 자원개

발과 물류증가의 양성순환을 이룰 수 있다. 러시아와 몽골의 자원개발

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

이며 북한은 일찍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벌목공들을 파견한 경험이 있

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이 결합하면 

좋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 창지투 선도구에 대한 투자 확대

한국기업의 대중국진출 초기에는 동북3성과 산둥반도에 대한 투자 

위주였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상하이, 베이징, 톈진(天津) 등 대도

시가 중심이 되면서 지린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대도시로 이전하

는 추세이다. 2009년 지린성의 외국인 투자 국가별 구성을 살펴보면 

69_　프레시안, 201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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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국, 독일 등 3개 나라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한국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5% 미만이다. 특히 창지투 선도구의 핵심지역인 연변의 경

제발전은 한국기업 진출이 시급하다. 

1990년대 이후 두만강지역 개발을 시작한 이래 국가에서는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여 연변지역의 인프라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 2010년 

말 훈춘∼창춘 전구간의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어 두만강지역 운

송루트의 국내 간선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옌지시를 중심으로 각 

현(縣)과 시(市)를 연결하는 국가 1급 도로망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

으며, 훈춘∼창춘간의 고속철도도 2013년에 개통 될 예정이다. 옌지공

항은 연간 120만 명의 여객운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내 10여 개

의 항로를 개통하고 있으며 옌지∼인천 간의 정기항선이 개통되어 국

제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변의 발전기 총용량은 66만㎾로서 전력 

공급능력이 충분하며 현대화된 통신시스템이 구축되어 세계 주요한 

국가 및 지역과 직통할 수 있어 연변의 투자환경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연변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부여하는 “동북지

역 낙후 공업기지 진흥정책”, “변강소수민족지역정책”, “변경경제합작

구정책”, “수출가공구정책” 등 일련의 우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북지역 낙후 공업기지 진흥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교통운송업분야

의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물류분야에서는 현대물류시스템

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화물집산, 중계, 유통, 가공, 상

품검역, 물류정보서비스, 전자상무보조 등 복합물류센터의 건설을 도

모하고 있다. 북한의 나진항을 통한 바다길이 원활히 뚫리면 이 지역

은 중국의 남방지역에 못지않은 ‘황금의 땅’이 될 것이다. 

연변지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어 한국기업들이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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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

국의 포스코 그룹은 창지투개발 프로젝트에 포괄적인 협력업체가 될 

것으로 지린성 정부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고, 2억 달러를 투자하여 

훈춘변경경제합작구에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 SK 그룹도 

훈춘변경합작구 한국공업원에 투자할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향후 더

욱 많은 한국기업들이 두만강지역 개발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이 지역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길 기대한다. 

마. 두만강지역 관광과 금융협력의 참여

두만강지역은 인문, 역사 문화자원,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이 있어 관

광매력이 풍부한 곳이다. 무엇보다 동북아 최고의 관광상품으로도 손

색이 없는 백두산과 천지가 있다. 훈춘은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다. 

백두산과 동북지역은 한국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가 있는 지역이므로 

한국도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선사항은 나진항을 통한 백두산관광 항로의 개척이다. 1992년에 

동춘항운이 속초∼나진을 연결하는 북방항로 개설을 위해 북한과 협

의를 했으나 북한 측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으로 유보되었다가 2000년 

4월 28일에 속초∼자루비노∼훈춘∼백두산을 연결하는 백두산 항로를 

개설하였다. 이 항로는 한국 국민들이 백두산을 최단거리로 관광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하고 동북3성의 고구려, 발해 및 항일 유적지 등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코스였다. 그러나 이 항로는 러시아의 자루비노 

세관을 통과하는 수속 시간이 길고 비용이 높아 여객수가 감소함에 따

라 적자가 생겨 현재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 항로가 나진항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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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선박의 운항거리를 단축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항운기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도 매년 적지 않은 통과 수속료를 

받을 수 있어(러시아를 통과하기 위해 지불하는 통과수수료는 연간 

500만 달러)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나진항을 통한 백두산관광 항로의 개척을 두만강지역 관광산업의 일

환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연변∼북한 나선∼청진∼칠보산∼금강산∼러시아 블라

디보스토크∼사할린∼일본 니가타∼삿포로∼한국 속초∼부산 등을 

잇는 동북아 관광 코스개발 참여이다. 2010년에 제정한 조중 라선경

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은 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을 진일보 발전시켜 동북아관광코스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 관광코스의 종착지는 한국 부산이다.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2010년부터 외금강 구역을 국내외에 개방시켰다. 2011년 8월 29일 나

선시 국제무역박람회를 맞으면서 130명의 기업가와 기자들로 구성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나진항에서 출발하여 금강산으로 

갔다.70 이에 한국은 기타 나라들의 금강산지역의 관광시설 투자를 자

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이지만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으로서는 장기간 금강산관광

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한은 하루 속히 문제의 매듭을 풀고 금

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함과 아울러 시야를 더 넓혀 동북아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 항로가 운영된다면 많은 중국인 관

광객들이 이 코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서 두만강지역 관광자원의 효

70_　연변일보, 201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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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이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유리하

며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 약화에도 유리하다. 

셋째, 훈춘 경신의 ‘세계공원’ 프로젝트 참여이다. 지난 90년대 유엔

은 훈춘경신에 세계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훈춘시의 경신

과 방천 일대에는 61㏊에 달하는 모래 공원이 있으며 길이 800m, 넓이 

700㎡에 달하는 자연 호수와 대량의 습지들이 있다. 당초 UNDP는 이

곳에 세계생태공원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현

재 이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관광이 미래 유망

한 관광상품으로 발전될 추세에서 훈춘경신, 방천 일대에 세계적인 생

태관광지를 건설하는 것은 전망성 있는 사업이다. 한국은 광역두만강

개발(GT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 관광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나선지역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이다. 북한은 경제회생의 중요

한 산업으로 관광업을 대폭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관광업 발전에 필요한 교통, 숙박시설, 관광상품 개발 등이 매우 낙후

된 실정이다. 현재 나선시 관광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하루에 450명 정

도의 관광객만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 칠보산관광객들이 거쳐가는 함

경북도 경성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지만, 숙박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태

이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대량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두만강지역 금융산업 협력의 동참이다. 두만강지역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단지 중국이나 러시아의 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다. 특히 산업시설 복구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같은 대규모 투

자가 요구되는 북한의 상황에서는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이 매우 절박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국제금융기구에도 가입하지 않

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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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ADB) 등 국제금융 기관의 차관을 제공받을 수 없다. 현재 중국은 

두만강개발합작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

적 차원에서 한국은 두만강개발합작은행에 적극 참여하여 이 지역 개

발 특히 북한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차관제공에 동참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으

로부터 10억 달러의 아시아개발기금이 지원되어 도로, 철도, 항만과 같

은 인프라 보수 및 확충에 기여하였다.71 아세안 국가들이 메콩강 개발

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을 제공받은 경험은 두만강지역 개발의 

국제금융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두만강지역 개발프로

젝트들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마. 광역두만강개발(GTI) 프로젝트 참여

한국의 광역두만강개발(GTI) 프로젝트의 참여 역시 두만강지역 개

발사업 참여의 중요한 방식이다. 2007년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 개발프로젝트 제9차 회의에서는 대두만강지

역의 교통 네트워크 확대와 환경보호 등 1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중

장기 목표로 추진키로 하였다. 교통영역에서 동북아 페리항로의 기초

시설건설, 자루비노항의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몽 국제운송루트의 구

축, 에너지 분야의 상호 협력, 관광협력에서 대두만강지역 관광 가이드

의 제작과 백두산의 다기능 관광방안의 설계, 교육분야에서 두만강지

역 개발 성원국 관원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지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71_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백서 2003-20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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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수자원 보호의 가능성 평가 등 프로젝트들을 포괄하고 있다.72 

2011년 8월 27일 광역두만강개발(GTI) 제12차 총회가 한국 강원도 평

창 알펜시아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대표는 한국이 두만

강 개발에 참여하기를 적극 요청하였다. 한국의 광역두만강개발 프로

젝트의 적극 참여는 강원도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

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바. 나선특구에 대한 직접 투자  

2010년 수정·보충된 북한의　라선경제특구법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이 법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는 한편 각 조문의 ‘외국

투자가’도 모두 ‘투자가’로 수정하였다.73 2009년 12월 18일 북한은 나

선 특별시에 처음으로 남북합작기업 설립을 승인했다.74 농수산물 통

조림 가공 및 무역을 주로 하는 업체인 ㈜매리는 북측 ‘나선강성무역

회사’와 통조림 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남북합작 농수산물 가공 법인인 

‘칠보산매리합작회사’를 창설하여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부터 승

인을 받았다. 칠보산매리는 자본금 750만달러로 남측 매리와 북측회사

가 각각 6대 4로 투자 하였으며, 수산물과 농토산물을 재료로 통조림 

생산 가공 및 수출판매 사업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통일

부가 ‘정세불안’을 이유로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자 상하이법인을 통해 

72_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7년 11월 16일.
73_ 김상훈,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분석,” 북한경제리뷰, 3월호 (한국개발

연구원, 2010), p. 79.
74_　연합뉴스, 2010년 1월 19일.



나선시에서 원정물류센터 합작사업을 추진했다. 주로 목재 등 건축자

재를 실은 중국 트럭들(하루 100여 대 이상 출입)의 통행료를 주 수입

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1월 1일  한국기업 ㈜매리 (상하이 

법인)에 나선시에 있는 황금 삼각주은행을 통해 4개월치(2010년 8～12

월) 수입금 미화 2만 8,873달러를 송금했다. 이는 나선시에 진출한 유

일한 한국 기업에 사업 수익금을 지불(은행 송금)한 첫 사례로서 “남

측 기업이 나선에 투자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실제

로 보여줌으로써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75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에서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견제한

다는 것이다. 

한국기업 매리의 나선 지역 진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나선지역에 진출하는 

것 또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선지역에서 한국 기업 진출이 유

망한 분야로는 물류분야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원유가공, 자동차부품

생산, 농산물가공, 녹색산업 및 관광분야 등이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는 단시일 내에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

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의 물류주도권 확보와 미래 통일

에 대비한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 대북 진출

의 발판 확보와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의한 개발 선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전략적 사업이다.

75_ 한국경제,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검색일: 2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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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만강지역개발을 둘러싼 중·북·러 3국 간 이해관계의 조정

두만강지역개발의 당사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의 공동 목표는 

물론 지역경제협력 강화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국가

이익을 갖고 있다. 중국은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

는 것이고, 북한은 나선특구건설을 통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

는 것이며, 러시아는 극동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물론 

현재 중국정부 주도로 두만강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나 북한

이 순순히 따라만 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 이익을 

둘러싼 중·북·러 3국 간의 이해관계가 향후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은 나진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경쟁구도이다. 나진항은 

1932년부터 중계무역항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해방 이후 해군기지

로 사용되다가 1973년부터 구소련의 기중기와 항만시설지원으로 국제

무역항으로 개항하였고 주로 구소련의 대동남아 수출창고 역할을 담

당하였다. 지난 90년대 선봉항, 청진항과 더불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되면서 중국에 개방하여 1995년 10월 1일부터 연변 현통그룹이 2,283

톤급 화물선으로 나진∼부산 간 컨테이너 화물 전용 직항로를 개척하

여 10여 년간 운영해 왔다. 2007년 5월부터 북한의 강성회사가 1126톤

급 화물선으로 나진∼부산 간 항로를 운영하고 북한 측 선박에 화물을 

우선 적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2009년 현통그룹은 이항선 

운영을 중단하였다.

2008년 훈춘시의 민영기업인 둥린(東林)그룹이 “대 북한 도로, 항만, 

구역 일체화건설” 프로젝트를 만들어 북한과 나선물류합영회사를 설

립하고, 나진∼원정리 간 도로의 개보수 대가로 나진항과 그 배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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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50년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으나, 투자유치에 실패하였다. 이 와중

에 2008년 8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으면서 

“나진∼하산 구간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

고, 2008년 10월 4일에 착공식을 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민감한 반응

을 보였으며, 다롄 촹리그룹은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나진항이라는 항만 1개를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임대함으로써 중·

러 간 경쟁구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항만의 구조와 운영특성상 

한 개 항만에 여러 개의 국가들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국

제적인 관례이기는 하나76 연변 현통그룹의 사례가 보여주다시피 물동

량이 충족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동량이 부족할 경우는 경

쟁을 유발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러 간

의 경쟁 구도를 이용하여 더욱 많은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리한 여건

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둘째, 두만강지역 국제운송루트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 간의 경쟁

이다. 현재 나진∼속초∼부산 컨테이너 항로나 자루비노∼부산∼니가

타 항로를 둘러싸고 다소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9월 속

초∼니가타∼자루비노항을 정기 운항하던 동북아 페리(한국, 중국, 러

시아, 일본 4국이 합작)가 선박 교체를 이유로 잠정 운항 중단에 들어

간 이후 2011년 6월 8일 중국, 러시아, 한국 3국이 공동으로 자루비노

76_ 항만(Port)15)은 여러 개의 부두(Wharf)16)와 선석(Berth)17)이 있고, 항만 관
리자는 부두 또는 선석을 전체 또는 부분으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다. 부산항의 경우 자성대·신선대·감만 부두 등의 컨테이너 부두에 40개의 선석
이 있고, 외국업체를 포함하여 12개 업체가 부두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진항에 여러 국가에서 부두를 임대하는 것은 지극히 국제적인 관례이
다. 황진회, “북한 주요 항만의 개발동향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제7권 4호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2010),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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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컨테이너 운송노선을 개통하였다. 현재 나진항 1호 부두에 투

자한 다롄 촹리그룹은 우선 나진∼상하이 간 초국경운송항로를 개통

하고 나진∼속초∼부산 컨테이너 항로도 개통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 항로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다롄 촹리그룹 뿐만 아

니다. 따라서 향후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항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

국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두만강지역 산업 단지 건설과정에서 북·중간에도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의 두만강개발개방계획요강에는 2020년까지 창

지투 선도구에 자동차제조, 석유화학, 장비제조, 하이테크, 식품가공, 

임산업, 의약제조, 건축자재 등 산업단지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고, 

창지투 선도구의 100개 중점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단지 건설계획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였다. 수출산업을 대폭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0년에 

중국 상무부에서는 연변을 전국 가공무역 중점 이전(加工貿易梯轉重

點承接) 13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남방의 수출가공기업들이 연변

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77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중점 가공무

역 생산기지 이전 도시에 정책성 대부금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수출

가공구의 도로, 전기공급, 수도공급, 환경종합정리공사 등 기초시설 프

로젝트와 기능성 부대시설 건설에도 일련의 우대정책들을 실시하기로 

77_
 근래 중국 정부는 남방연해 지역의 수출가공기업들을 중국의 서부와 동북지역
으로 이전하는 “수출가공기지 점진적 이전 프로젝트(梯度轉移重點承接地)”를 
추진하고 있는바 연변은 2010년 제3차 중점 접수지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선정된 전국 44개 중점 접수지 가운데 유일한 소수민족자치 지방이다. 2011년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 중점 접수지에 정책성 은행대부금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접수지에 진입한 중점기업, 중점대상에 대해 국가개발은행은 대부금 
이자율을 10% 이내로 낮추며, 차관주체의 채권판매에 적극 참여하고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변일보, 2011년 1월 3일.



74 _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남방지역 수출가공기업들의 연변지역으로

의 이전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도 나선지역에 창고 보관, 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방직피복, 

식품가공, 농산물가공, 목재가공, 농업시범단지 등 10개 공업단지를 조

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당분간 나선지역의 투자환경의 미비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외

(중국기업들이 위주로 될 전망)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르면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지역은 투자유치에서 상호 경쟁과 중복투자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두만강지역의 산업단지 건설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 전

략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과열경쟁과 중복

투자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창지투 선도구에는 자본밀집형 기술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노동밀집형 수출가공 산업은 중국기업들의 나

선지역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창지투 선도구 자체의 제약 요인

첫째는 막대한 자금 수요에 반하여 자본유치의 미비이다. 두만강지

역개발 사업은 막대한 자금투자가 필요한바, 현재 창지투 선도구 100

개 중점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예산액만 해도 2,908억 4,531만 원78 

(500억 달러) 에 달한다. 중국정부는 상술한 자금을 2011∼2020년에 

이르는 국민경제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조달할 계획이

다. 두만강지역개발에 있어서 중국은 “정부주도, 기업주체, 시장운영”

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주로 정부가 하지

78_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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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산업 등은 기업이 주체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은 정부의 재정 

투자 뿐만 아니라 대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재 창지투 100개 중점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산업단지 건설이다. 이는 

지린성 뿐만 아니라 내지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지역에 대한 

대량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두만강개발개방계획요강이 반포된 이

래 지린성은 적극적으로 대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지린성의 외

국인 투자유치는 랴오닝성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상태이다. 2009년 지

린성의 외자유치액은 35억 달러로서79 랴오닝성 외자유치액(154억 달

러)의 22% 정도이다. 향후 지린성은 본격적인 자본유치를 하지 않으

면 2020년에 GDP 총액을 2008년의 4배로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실현

하기 어렵게 된다. 

자본 유치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방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내자 유치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서 먼저 부유해진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의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개방 계획요강이 발표된 이후 남방

기업들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한결 높아지고 있다. 2011년 9월 9일 

창춘에서 열린 제7차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서 체결한 투자건수는 

305개이며 협의 투자액은 1,838억 위안, 그 중 외국인 투자건수는 20개, 

협의 투자액은 18.8억 달러, 국내투자 건수는 285개, 협의 투자액은 

1,716억 위안(270억 달러)으로 국내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훨씬 초과하

였다.80 다소 유감스러운 것은 창지투 선도구의 100개 중점 프로젝트

에 대한 투자가 기대에 비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내외 투자유치

79_ 吉林省統計局 編, 2009 吉林省統計年監,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9).
80_　길림일보, 2011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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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하기 위하여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이 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창지투 선도구 내부의 경제구조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

는 것이다. 연변은 지린성의 중심지역인 창춘, 지린시와 거리적으로 떨

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기적 연계가 적었다. 이는 연

변지역 경제발전이 장기간 침체된 중요한 원인이었다. 중국정부는 두

만강지역 개발에서 배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지-투를 함께 묶

어 “창춘과 지린시를 엔진으로, 연변을 최전방으로, 훈춘을 창구로” 하

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창춘, 지린시

와 연변을 연결하는 산업사슬이(産業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창춘시

의 자동차공업, 지린시의 석유화학공업과 전후방 연계가 있는 자동차 

부속품, 석유화학공업, 농산품가공업체들이 대량 연변지역에 자리잡음

으로써 창-지-투가 산업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지린성 정부와 연변

주 정부는 창지투를 연결하는 산업정책들을 제정하고 금융, 세금 등 

면에서 우대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창지투의 산업연관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연변자치주의 경제규모와 중심도시 건설이다. 지역경제학의 

이론에 의하면 한 지역에는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도시가 반드

시 있어야 한다. 현재 옌지시가 연변자치주의 행정도시로서 위치해 있

지만 도시규모의(옌지시 인구는 50만 명 정도) 제약으로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도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0년대 이후 

두만강지역의 개발지체와 지역 내 산업구조의 낙후성으로 연변의 경

제발전 속도는 더디었다. 2009년 연변주의 GDP 총액은 지린성의 6위, 

일인당 GDP는 지린성의 8위,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지린성

에서 9위를 차지했다. 2010년 연변의 GDP 총액은 545억 위안 (8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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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달하며 도시주민들의 일인당 소득은 14,780 위안(2,327 달러)

으로서 전국의 평균 수준(4,300 달러)에 비해 낮다. 연변의 경제규모를 

신속히 확대하려면 반드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도시가 형

성되어야 한다. 현재 연변주 정부는 ‘옌·룽·투(延龍圖)’통합도시 사업

을 추진 중이다. 즉 옌지-룽징-투먼 3개 도시를 통합하여 100만 명 인

구를 가진 중심도시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심도시 건설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추진 속도가 더디다. 최근 한국의 

창원-마산-진해 통합도시 추진은 ‘옌·룽·투’ 통합도시 추진사업에 좋

은 경험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경제발전과 인구이동은 상호 작용하는 관계이다. 즉 지역경제가 낙

후하면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인

구이동과 인재유실은 또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인구이동과 인

재유실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90년대 이후 조선족사

회는 급격한 인구이동이 발생하였다. 대량의 청장년 인력의 한국, 일본 

및 중국 대도시로의 이동이 급격히 진행되는 한편, 가임 여성의 대거 

유출로 연변의 출생률은 매년 하락하여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

중은 1949년의 63%에서 2009년의 36.7%로 하락하였다. (호적에 등록

된 연변자치주 총인구는 217만 명, 그 중 조선족 인구는 80만 명) 특히 

노동력의 주축을 이루는 청·장년층의 유출과 대학생을 주체로 한 인재

유실은 창지투 선도구의 최전방으로서의 연변자치주의 지정학적 역할

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연변의 노동력 수급은 구조적 불

균형으로 ‘취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고 있으며 노동밀집형 산업들에

서는 날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의 개발개방

은 대량의 산업기술인력과 각종 인재들을 필요로 할 것인 바, 연변의 

인구이동과 인재유실은 향후 지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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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소지가 크다. 연변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에 돈 벌

러 나간 해외인력과 타지방으로 유출된 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

업하거나 연변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조치들이 시

급하다. 

3.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2000년대에 들어선 후 북한의 전력난, 교통난은 90년대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사회기반 시설은 여전히 낙후한 실정이다. 북한의 

철도는 4/5 정도 구간이 전기 철도여서 90년대 이후 에너지난은 철도

의 효과적인 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동해안과 서해안

을 따라 노선이 집중된 반면 내륙 중앙부는 거의 비어 있어 시, 군청 

소재지 급 도시 가운데 약 1/3이 철도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81 국제 철도선은 단선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속도가 매

우 느리며 장시간 보수가 되지 않아서 철도의 침목부식, 노반침하 등

이 심각한 상태이다. 도로(1∼4급도로)의 총 연장선은 24,449km로서 

한국의 25% 수준이며 고속도로의 총 연장선은 724km로서 한국의 

26% 수준이다.82 1, 2급 도로도 노폭이 2차선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4급 이하의 도로는 노폭이 더 좁아서 자동차의 운행이 쉽지 않고 비포

장도로 구간이 많으며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운송에 영향을 끼치

고 있다. 나선특구가 위치한 북부 지역은 평양 이남의 남부 지역에 비

해 도로사정이 더 열악하다. 90년대 이후 북한의 항만들은 거의 정체 

상태에 처해 있어 장비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대부분 항만이 컨

81_ 박삼옥 외,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 협력방안,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7), p. 59.
82_ 통계청,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2003, (대전: 통계청, 2003),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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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너 전용 부두를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 부두에서 화물을 혼재하여 

처리하고 있다.

대외부문에서도 대내체제와 연관된 부문은 계획경제체제를 완강히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1월 27일에 수정 보충 

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1993년에 제정한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법에 비해 간접 투자의 명시(4조), 기술·기능실습을 위한 노동력 해외 

파견가능(16조), 지대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모두에게 

지대 밖 기관·기업소·단체와의 경제거래 허용(21조), 지대에 진출한 북

한의 기관·기업소·단체에 지대 밖 위탁가공의 허용(27조)등 전향적인 

조항들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투자가의 중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노

동력의 활용과 관련된 법조항에는 여전히 노동력의 채용·해고는 지대

의 노동력 알선 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23조)하고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은 노동력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임금지

불도 여전히 북한정부 측에 지불하는 관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

에 보너스를 통한 유인 제공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북한이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에서

도 외국관광객에 대한 통제는 여전하다. 북한은 현대 아산과의 계약을 

어기면서 외금강 지역을 대내외에 개방하였으며 특히 중국, 대만, 홍콩 

등 국가와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이 북한 경내 입국 시 모든 영문 문자가 있는 의복 금지, 카메라

의 사전검사와 출국 시 검사, 외환소지액의 검사와 북한경내 상품구매 

후 세관에 영수증 제시, 지정한 장소 이외 참관 불허, 관광객들의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불허 등 규제는 북한의 대외개방의 한계성을 설명하

고 있다. 

현재 북한은 대외개방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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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여전히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기존의 보

수정책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화폐개혁이 실패이후 장마당 

단속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7·1조치’와 비슷한 개혁조치들은 아직 

출현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험에 의하면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내개혁이 없는 대외개방은 ‘모기장식 개방’으

로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 90년대 초 나진특구개발의 

실패가 이미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이 안고 있는 대외개방과 대내개

혁의 딜레마는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체제는 지난 80년대 초 중국의 경제

체제개혁 초반과 비슷한 단계에 와 있다. 물론 2000년대 하반기 보수

정책으로의 회귀로 일부 개혁조치들은 퇴보되었지만, 시장경제는 이

미 경제전반에 널리 확산되었다. 대외개방을 계획경제체제 유지를 위

한 방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경제체제개혁의 전주곡으로 삼을 것

인가? 만약 북한이 나선특구 개방을 계획경제체제유지의 방편으로 삼

는다면 두만강지역 개발은 또 다시 90년대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대외개방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필연적으로 대내체제개혁

을 요구할 것인바,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대외개방은 지속될 수 없

기 때문이다. 두만강지역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더 나아가 동

북아지역 경제협력을 위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외개방이 대내 체

제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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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정부의 자원보호 정책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의 본격화와 더불어 러시아 원동지역 자원의 

대외 수출이 신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최근 강화

하고 있는 자원보호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6월부터 러

시아 정부는 석유, 금속, 목재, 광산물 등 16가지 중요자원에 수출허가

증제도를 실시하였고 수차례나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인상하였다. 석유 수출관세는 최고 66%, 가스는 30%에 달한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평균 관세율 11%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정부는 또 원목수출관세를 인상하였고 2010년에는 

20%까지 인상하였다.83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인

하, 법인세 인하, 통관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해 일련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의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러시아 정부는 전

략산업에 관한 외국인 투자제한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국가전략산업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반드시 러시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제한에 적용되는 광물자원은 원유 

7,000만 톤 이상, 천연가스 500억㎥ 이상, 구리 50만 톤 이상, 백금, 니

켈, 우라늄, 다이아몬드, 순수 크리스탈, 이트륨, 코발트, 탄탈륨, 니오

비움, 베릴륨, 리튬과 대륙붕, 내해의 모든 광물자원 등이다. 외국인 투

자환경에서 잦은 법규 개정, 법규 간 상호 모순, 규정 해석의 일관성 

결여 및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등도 외국의 대 러시아 투자에 영향을 

83_
 段秀芳，“俄羅斯外務政策和措施的分析與評價,” 東北亞論壇，(吉林大學東北

亞研究中心，2010.2),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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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려면 러시아 정부도 개방지향적인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5.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정치·외교적 환경

동북아지역은 냉전체제의 영향이 여전히 심각한 지역인바,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 환경은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북핵위기로 인한 한반

도의 긴장 국면은 여전히 지역경제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특히 2010년 한국의 ‘5·24

조치’84이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거기

에 일본이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경제의 대

외적 환경은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간의 

경제협력 강화로 남북관계와 북·일 관계 악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

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두만강 개발은 어디까지나 한

계가 있다. 

중국의 대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상반된 견해들이 

있다. 중국의 대북한 무역과 투자는 북한의 경제회생과 체제개혁에 적

극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경협에 ‘보완재’85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경

84_ ‘5·24조치’의 주 내용으로는 북한선박의 남측 해역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
단, 남측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85_
 그동안 북·중 교류는 남북경협의 보완재 역할을 해 왔으므로, 남북경협이 중단
된 상태에서 양국 간 교류가 증가하는 것 역시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에 경협확
대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북한 내 환경을 조성한다는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 동용
승, “북중경협을 보완재로 활용,” 통일부 홈페이지 논문과 칼럼, 2011.7.1, 

<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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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약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위안화 경제권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됨으로써, 이른바 일부에서 제기한 동북4성론의 성립 가

능성을 완전하게 부정하기도 어렵다.”86고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이

는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를 둘러싼 학계의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이

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학계의 관점들이 정부의 정책결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북한의 대중국의존

도를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한국이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두만강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정치외교 안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제재와 압박보다는 북한의 경제회생을 도와 북한이 개혁

개방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북핵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

는 두만강지역 개발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깔려 있다고 본다. 

2011년 10월 23～25일 중국 국무원 상무부 총리 리커창(李克强)이 

북한을 방문한 뒤 곧바로 26～27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순방은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대화와 일정이 겹쳐 

리 부총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매개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언론은 보도하였다.87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적극적으

로 중계자 역할을 발휘하여 동북아지역의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여 두

만강지역 다국적 협력에 양호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6_ 권오국,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3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p. 231.

87_　서울뉴스, <www.mt.co.kr/view/mtview.php> (검색일: 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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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대 초 UNDP가 주최한 두만강지역 개발이 ‘제1차’로 추진

되는 개발이었다면 2009년 중국정부가 제기한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중국 두만강지역 개발”을 ‘제2차’로 볼 수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에 필

요한 막대한 자금과 이 지역이 처한 특수한 지정학정 위치, 특히 북핵

문제의 장기화 및 북한체제개혁의 지연, 한국과 일본의 두만강지역 개

발에 대한 관심부족 등 복잡한 국제적 환경으로 일부에서는 ‘제2차’로 

추진되는 두만강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88 물론 

‘제2차’로 추진되는 두만강지역 개발은 금방 막을 열었기 때문에 무조

건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2차’로 추진되는 두

만강지역 개발은 여러 면에서 지난 90년대 초반의 두만강개발과 확연

히 차별된다. 

첫째는 두만강지역 개발 당사국들의 개발의지가 명확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두만강지역 개발은 지린성과 동북3성 경제발전의 새로

운 성장동력을 찾는 중요한 사업이며 동북아지역 물류운송루트 구축

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전략적 사업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가차

원에서 두만강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중국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요강”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제2차’

로 추진되는 두만강지역 개발은 장기간 위기상태에 놓여 있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북한도 이점을 인식하였고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두만강개발 계획 발

표에 뒤이어 북한은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중국과의 경제협

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번의 두만강지역 개발

88_ 한편에서는 라선경제특구 개발에 대하여 과거 개방계획의 실패 또는 부진 사례
를 이유로 개혁·개방 촉진 가능성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영훈,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경제
리뷰, 4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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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다

시 말해 두만강지역 개발 당사국들이 모두 ‘제2차’의 두만강개발의 중

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다. 이는 지난 

90년대의 두만강지역 개발에 비해 현저히 달라진 점이다.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체제와 중국의 실제적 투자이다. 지난 

90년대 두만강지역 개발은 UNDP가 주도하였고 참여국의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체

제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2011년 6월 9일 중국 지린성과 북한 나선특

별시가 나선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중ㆍ북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공동관리 프로젝트 기공식(中朝共同開發和共同管理羅先經濟貿易區項

目的啓動儀式)에는 국가급 책임자들이 참여하였고, 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두 개 섬과 한 개 경제구(2島1區)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

와 성 1급 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두만강지역 개발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당초의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영”을 “정부주

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리공영(政府主導, 企業爲主, 市場運作, 互利

共嬴)”원칙으로 바꿨다. 즉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은 ‘인도’

에서 ‘주도’로 바뀌었다. 정부주도의 협력체계는 두만강지역 개발의 성

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해주고 있다.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 요강에서는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란 부제를 달았다. 이는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중국이 선도적

으로 투자할 것이며, 기회를 기다리지도, 의거하지도 않고 주도적 역할

을 발휘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정부는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2,908억 4,531만 원89(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을 

89_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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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할 계획을 세우고(이는 당초 UNDP가 계획했던 300억 달러 보다 

200억 달러가 더 많은 수치이다.) 2011∼2020년에 이르는 국민경제 중

장기 계획 예산안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90 지난 90

년대 ‘제1차’ 두만강지역 개발이 성공하지 못했던 중요한 원인이 자금

문제였다면 ‘제2차’ 두만강 개발에서는 중국의 자금 투입으로 개발자

금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는 두만강지역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자금의 제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셋째로 개발목표와 전략이 명확하며 계획이 구체적이다. 중국 두만

강지역 합작 개발요강에서는 두만강지역 개발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

하였다. 즉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과 산업단지 건설 및 두만강지역 자

유무역지대 건설이다. 개발전략에 있어서 중국은 “훈춘을 창구로, 옌

지-룽징-투먼을 최전방으로, 창춘-지린을 성장 엔진으로, 동북 배후

지를 버팀목으로 한다”고 제시하였다. 연이어 중국은 창지투 선도구 

100개 중점 프로젝트를 제정하였고 각 단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해 

놓았다. 즉 2010∼2015년 기간은 중국 경내 인프라 시설과 산업단지건

설을 주요과제로 하고 2015∼2020년 기간은 경외 운송통로 구축을 주

요 과제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도 지난 90년대 초 두만강지역 개발 시 

제정했던 방대한 ‘백화점식’ 개발 계획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나선시 개발을 우선 국제물류운송 기지건설과 수출가

공산업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제2차’의 두만강 

개발은 지난 90년대 ‘제1차’ 두만강 개발과 확연히 다르며 성공할 수 

있는 제도적, 물질적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우선

90_ 심천특구의 경우 초기에 고정자본 수요의 48%를 중앙정부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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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두만강지역 국제운송통로의 구축이다.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 

및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통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

국적 운송통로와 러시아,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국제운송통로의 건설이다. 

물류운송통로의 구축과 동시에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물동량을 확

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임산업, 석유가공업, 광산자원 개발 

등을 주축으로 한 자원개발과 수산물 가공, 복장가공 등 수출가공 협

력, 제조업의 기타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두만강지역 국제물류운송

에 필요한 물동량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관광협력, 창지투 선도구의 유휴인력과 북한 인

력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진출 및 북한 인력의 중국경내 유입을 주 

내용으로 한 노무협력, 두만강지역 금융시스템의 구축 및 두만강개발

은행의 설립, 교육·문화 분야의 상호 협력 등은 모두 두만강지역 국제

자유무역 지대 건설을 추진하는 구체적 경로이다.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참여는 북방진출 전략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통일비용 감소 

및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에도 중요한 전략적 의

의가 있다. 한국은 중국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두만강지역의 인

프라건설 및 물류산업육성, 광역두만강개발(GTI) 프로젝트에 참여하

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창지투 선도구 산업단지 건설사업과 나선특구

에 대한 직접 투자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러시아, 몽골, 동북3

성 및 북한의 자원개발에 대해서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

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협력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특히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대내 체제개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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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두만강지역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두만강지

역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규모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지 미비한 

이 지역 자본유치와 한국, 일본자본의 나선지역 진출의 회피, 두만강지

역 개발 이익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북한 3국간의 이해관계 및 러시

아 정부의 자원보호 정책 등은 모두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을 제

약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에

서 러시아와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장경제

체제가 이미 정착 단계에 있으므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은 완

전히 시장경제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지만,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여전히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의 복잡한 

정세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불확실성이 많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다

국적 개발협력에서 관건적 변수는 북한이라고 볼 수 있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북핵문제와 경

제협력 관계를 잘 풀어야 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이 대내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

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협력

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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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ssue about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ang 

chun—Jilin—Tumen Pilot Zone, Luoxian special city and The 

Russian Far East

jin shu Lin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Luoxian special city and The Russian Far East is the key for Jilin 

province in China to “extend to the ocean relying on the port,” is the 

necessarily step for North Korea to achieve economic recovery through 

the development and opening of Luoxian special city, is the need for The 

Russian Far East to realize the development and opening, is the 

requirement to construct the Cross-border free trade zone

The key issue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angchun—Jilin—

Tumen Pilot Zone, Luoxian special city and The Russian Far East is to 

build cross-border transport Channel through the Rajin port, Chongjin 

port, Zhanuobiluo port, to connect the major channel of international 

logistics, transport industry production bases and the Tumen River 

cross-border tourism in Northeast Asian region which contains Russia, 

Mongolia, China, South Korea, Japan and so on，ultimately construct the 

Tumen River Cross-border free trade zone

Through participate the development in the Tumen River, South Korea 

can help North Korea to restore the economy, which is help to reduce the 



96 _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future unified costs and has a important strategic meaning in expansion 

the effect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needs to further expand the investment in resource development to Russia, 

Mongolia and th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to participate in social 

infrastructure, cross-border tourism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development.

The main constraint factors in Tumen River Area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s the interest relations among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Compared to the relatively tremendous capital needs about 

the development, the foreign investment in this region is less than ideal, 

the backward social infrastructure and closed institution in North Korea, 

resources conservation policy of Russian government and the complex 

political, diplomatic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Key Words:：Changchun—Jilin—Tumen Pilot Zone, Luoxian special 

city, The Russian Far East, logistics corridor; industrial cooperation, 

Cross-border free trad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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